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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담론 및 인식에 관한 연구
박     승     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을 살펴보고 고
척스카이돔 건립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지방자치단체, 야구단체, 지역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고척스카이
돔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지방자치단체, 야구단체, 지역사회)의 인식은 어떻
게 나타나는가?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고척스카이돔 건립과 관련한 문
헌고찰, 비판적 담론분석,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담론분석은 고
척돔이 처음 논의되었던 2005년 8월부터 최초 개장일인 2015년 11월까지의 조
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례, 경향신문의 온라인 기사 중  ‘고척돔’, ‘고
척동 야구장’, ‘서남권 야구장’의 키워드로 검색된 100개의 기사를 대상으로 하
였다. 문헌고찰과 담론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야구단체, 지역사회와 관
련된 연구 참여자 9명을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분석 결과 첫째, 최초의 돔구장 건립을 통해 국제대회 유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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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역할과 같은 새로운 야구장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
다. 둘째,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에 따른 보상과 아마추어 야구성지의 재현으로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노스탤지어와 과거의 재현이라는 담론을 형성하
였다. 셋째, 개방형 구장에서 완전 돔구장으로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꿈이 이
루어졌다고 표현한 긍정 담론을 형성하였다. 넷째, 입지 선정과 예산 증대에 
따른 비판적 시각에서 고척돔을 애물단지로 나타내는 담론도 형성되었다. 다섯
째, 고척돔의 건립이 지역발전과 지역마찰에 영향을 주지만 결국 서로의 이해 
간극을 좁혀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은 첫째, 돔구장 건립에 대한 
인식으로 최초와 유일의 돔구장, 랜드마크로의 역할, 돔구장의 확산, 우려의 시
선, 입지와 교통의 문제에 대해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설계 변경에 대한 인식
으로 상시 사용 가능한 야구장의 건립, 프로전용 야구장 결정, 8번의 설계변경
에 대해 나타났다. 셋째, 야구 발전에 대한 인식으로 야구의 저변 확대와 인프
라 확충, 야구단체와의 협의 결여가 나타났다. 넷째,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으로 
도시 이미지의 개선, 지역발전에 대한 의심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주요어: 고척스카이돔, 돔구장, 스포츠시설, 비판적 담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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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과학과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
간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Giddens, 1990; Harvey, 1999; 
Koch, M., 2017). 사회 전반에 걸쳐 도시화, 현대화, 글로벌화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사회 역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와 더불어 공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조명래, 2013; Erkip, 2003; 
Gans, 2002; Mills, 1997; Relph, 1976; Urry, 2001). 공간이라는 개념은 
포스트모더니즘과 맞물려 단순히 물리적, 객관적 의미의 1차원적 공간
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내재한 ‘사회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조명래, 2013; Relph, 1976; Schroer, 2005). 사회적 공간
으로서 공간은 각 주체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생산한다. 따라서 이전과는 달리 공간의 중요성과 사회적 의미
를 되새기는 ‘공간적 선회’가 필요한 시점이다(이혁기, 2013; 지주
형, 2013). 
사회변화의 산물로 새로운 건물, 빌딩과 같은 공간들이 계속해서 생
겨나고 있으며(한주연, 2003; Bale, 1993a, 2000; Chiu, 2009; Erkip, 
2005; Koch, N., 2017; Lipsitz, 1984; Sam & Hughson, 2011), 기존의 공
간들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Munarin & Tosi, 2009; Silk, 2004). 이러
한 흐름과 맞물려 스포츠공간도 변화하고 있다. 스포츠 경기, 활동, 관
람, 체험, 교육 등을 위한 스포츠공간도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Kural, 2010; Tangen, 2004). 스포츠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
이 높아짐에 따라, 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 어떤 형태로 디자인을 할 
것인지, 어떤 종류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어느 위치에 건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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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등의 고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구강본, 2013; 박성배, 2016; 
심창섭, 서용석, 2010; 유지곤, 2004; 이혁기, 2013; 한승백, 2005; Bale, 
1993b; Bennett & Frow, 2013; Holloway & Valentine, 2000; Rosenberg, 
2015; Sam & Hughson, 2011). 스포츠공간으로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대
표적인 것은 스포츠시설이다. 스포츠시설은 스포츠경기장, 스포츠공원, 
스포츠센터 등을 포괄적으로 내재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공간적 개념
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정보와 통신의 발달은 세계화(Globalization)의 장벽을 무너뜨리며, 
세계화의 추세를 뛰어넘는 현지화(Glocalization)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경쟁력 차원이 각 도시(City)와 지역(Local)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또한 도시와 지역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
획시설의 확충, 지역축제 및 산업의 유치와 더불어 관광문화체육자원의 
개발 노력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재곤, 김현석, 2000; 곽정현, 
서원석, 2016; 윤이중 외, 2010; 이유찬, 윤종국, 2000a; Ahlfeldt & 
Maenning, 2010; Gunter, 1011; Hassan & Brown, 2014; Pelissero, 1991; 
Reid, 2014; Rosentraub et al, 1994; Smith, 2005).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
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스포츠시설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여
가의 증진과 더불어 도시경쟁력 향상 및 문화 활동 수요충족이라는 여러 
가지 편익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곽
정현, 서원석, 2016).
그렇다면 지역사회가 스포츠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경제적 효과이다(곽정현, 서원석, 
2016; 김필승, 2005; 이유찬, 윤종국, 2000a; 채재성, 이규환, 2005; Baade 
& Dye, 1990, 1998a; Buckman & Mack, 2012; Cheng & Jarvis, 2010; 
Coates & Humphreys, 1999; Gunter, 2011; Lorde & Devonish, 2011; 
Pelissero et al., 1991). 스포츠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스포츠시설 주변의 시장규모를 증가시킬 수 있다. 또
한 지역의 이미지를 재고하여 보다 건강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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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에게 스포츠를 통해 행복, 건강, 웰빙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줄 
수 있다(서원석, 곽정현, 2016; 이유찬, 윤종국, 2000b; 장현승, 이근모, 
2014; 정상원, 2012; Baade & Dye, 1988b; Bassa & Jaggernath, 2010; 
Hassan & Brown, 2014; Hritz & Ross, 2010; Jones, 2001; L’Aoustet & 
Griffet, 2004). 
이와 같은 의미에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포
츠시설의 건립을 위해 지방정부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
키려 노력한다(고재곤, 김현석, 2000; 김사엽, 2004; 박재우, 박현욱, 2011; 
이동현 외, 2006; Andrews & Carrington, 2013; Coates & Humphreys, 
1999; Gunter, 2011; Jones, 2001; Kennelly & Watt, 2012; Reid, 2014; 
Sam & Hughson, 2011). 스포츠시설의 건립과 관련된 요구로는 크게 사
회적 요구와 지역사회의 요구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요구와 지역사회
의 요구 속에서 효율적인 중재과정은 스포츠시설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스포츠시설의 건립은 양측 모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결국 더 
강력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쪽의 요구가 수용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배적 담론은 스포츠시설의 건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지
역사회의 스포츠시설 건립에서 지역사회의 요구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
다(정상원, 2012; Baade & Dye, 1988b; Bassa & Jaggernath, 2010; 
Hassan & Brown, 2014; Hritz & Ross, 2010; Jones, 2001; L’Aoustet & 
Griffet, 2004).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누구보다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도쿄돔(Tokyo Dome)을 모델로 타이베이 시에 약 4만석 규모의 
돔구장과 편의시설, 호텔시설을 갖추고 있는 타이베이돔(Taipei Dome)을 
건설 중이다. 2015년 완공 예정이던 구장은 타이페이시와 건설업체간의 
갈등, 야구장 표준 규격의 미달로 인해 공사가 멈춰버렸다. 거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 개발대비 비용문제와 더불어 설계 변경 과정 중 천장
의 높이가 낮아져 야구장으로써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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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향적인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진행
되었던 타이베이돔의 공사 현장은 현재 모든 것이 멈춰버렸으며 개발을 
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15년 건립된 
국내 최초의 프로스포츠 돔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이다. 고척돔은 국내 최
초의 돔구장으로 건립 그 자체만으로 많은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만 건립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박선경, 2014; 박성배, 2016; 박재우, 
2012; 이두정, 진동성, 2013; 최민규, 2015). 먼저 고척돔은 건립과정에서 
총 8번의 설계 변경과정을 겪으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박재우, 2012; 
박성배, 2016; 최민규, 2015). 2006년 ‘최초 야구장 논의’부터 2009년 
‘완전 돔구장 건립 발표’까지 이어진 고척돔의 건립 문제는 굉장히 복
잡하다. 주변 교통문제와 경기장 소음문제, 주차장 문제는 건립 과정에
서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던 가장 큰 문제들이었다. 또한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을 둘러싼 이해관계 역시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아마추어 전용 야
구장’에서 ‘완전 돔구장’까지 애초의 계획에서 완전히 벗어난 고척돔 
건립 계획은 결국 400억 원의 총사업비가 2700억 원으로 늘어나는 결과
를 초래하였다(박선경, 2014; 박성배, 2016; 박재우, 2012; 이두정, 진동성, 
2013; 최민규, 2015). 
가장 현대화된 국내 스포츠시설로써, 그리고 최초의 프로스포츠 돔구
장으로써 고척스카이돔이 갖는 의미는 분명 중요하다(박선경, 2014; 박성
배, 2016). 하지만 고척스카이돔의 건립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건립이 된 지금도 주변 교통 혼잡과 소음문제 등의 지역사회와 관련된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박재우, 2012; 박성배, 2016; 최민규, 2015). 이러한 
문제들의 발생은 고척스카이돔이 어떠한 건립 과정을 거쳤으며, 어떠한 
이유에서 설계가 변경되었는지, 8번의 설계 변경 과정과 부지의 용도 변
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남긴다. 따라서 고척스카이돔의 건립 과정을 바라보는 미디어, 
관계자, 야구팬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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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과연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을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나타내
고 있는지, 또한 건립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은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는
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처럼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과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을 알아보는 것은 지역사회에 스포츠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나타나는 담
론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이해함
으로써 스포츠시설의 건립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인식되는지 가능하
게 한다. 이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인식하는 집단과 단체의 의견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인식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에 대한 분
석과,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실제적인 인식을 통




본 연구의 목적은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을 살펴보
고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지방자치단체, 야구단체, 지
역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스포츠시설의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과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은 어떠한 
사회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 문제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
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1)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지방자치단체, 야구단체,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미디어 담론(media discourse)
미디어 담론은 신문기사를 포함한 미디어 뉴스의 특정한 형태 담론을 말한
다. 미디어가 문화, 정치 및 사회생활의 구성과 표현을 반영하고, 동시에 그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디어 담론의 분석을 통해서 사회․문화적 특
징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백선기, 2005; Bell, 1998; Fairclough, 1995). 
나. 스포츠시설(spor t facility)
스포츠시설은 스포츠 활동, 관람, 체험을 목적으로 건립된 일체의 시설로, 
신체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일정한 공간을 가지는 물리적 환경을 일컫는다. 
광의의 개념은 신체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물리적 조건을 포함하는 시
설과 장비를 포함하고 있는 장소로 정의되며, 협의의 개념은 신체활동을 위
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Lipsitz, 1984). 또한 운동의 
성립을 충족하는 지리적, 물리적 조건을 포함할 수 있는 운동의 장으로써 
정의한다(김사엽, 2004). 본 연구에서는 주로 고척스카이돔을 의미하고 있다. 
다. 지역사회(community)
지역사회는 인간관계 또는 지리적·행정적 분할에 의해 나눠진 일정 
지역의 사회 또는 커뮤니티를 말하며(Hassan & Brown, 2014), 본 연구에






담론의 개념은 용도와 연구자,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한다. 담론
은 영어로 ‘discourse’로, ‘앞뒤로 움직임’ 또는 ‘이리저리 뛰어다
님’을 뜻하는 라틴어 ‘discurrere’에서 파생되었다(강내희, 1990). 따
라서 라틴어의 어원상으로 보면 담론은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진행되는 
언어적 행위라기보다, 약간은 뒤죽박죽이고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움직
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류웅재, 2010; 신진욱, 2011; 윤평중, 2001). 
담론에 관해 최초로 체계적인 정의를 시도했던 푸코(Foucault)는 담론
을 ‘논증적인 언어체계’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많은 말이나 발화 및 언어 사용 가운데서 나름대로 학제적이며 
논리적인 체계를 갖춘 특정의 언어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Fairclough, 
1992a, 1992b, 1995a; Foucault, 1971). 그러나 오늘날에는 담론이라는 개
념 아래 거의 모든 언어체계를 총망라하여 포괄하는 의미로 나타나고 있
다. 그리하여 일상적인 담화,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담론들, 지식 체계
를 지닌 언설들, 나아가 정확한 지식을 근간으로 하는 과학적 명제에 이
르기까지 모든 언어체계를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Phillips & Jorgenson, 2002; 백선기, 2005).
맥도널(Macdonell)(2003a, 2003b)은 담론에 대해 대화가 담론의 기본조건
이며 모든 말과 글은 사회성을 띤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담론은 사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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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사이에서 교환되는 언어, 기호의 총체를 뜻하며, 그것이 수행되는 시간
적 시점과 상황, 즉 맥락(context)에 의해 의미가 형성된다고 본 것이다. 
반다이크(van Dijk)(1997)는 뉴스 담론을 하나의 담론으로 파악하며, 이
런 담론은 발화하는 주체, 발화의 대상, 발화의 문맥 및 맥락 등으로 구
성되며, 이들의 작용을 통해 발화 텍스트의 의미가 구성되거나 변화하게 
된다고 한다. 아울러 이들 개념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면서, 뉴스란 그것
이 생산되는 사회적․문화적 맥락뿐 아니라 기자, 독자 및 시청자들의 심
리적 상황까지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는 복합적 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
다. 그에게 있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사회적 구조와 담론적 구조는 어
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는 만약 이데올로기의 필요에 대
한 요청이 없다면, 사회 내의 모든 행위자들은 같은 식으로 말하고 행동
할 것이라고 말한다(백선기, 2005).
페어클로(Fairclough)(1992a, 1992b, 1995a, 1995b, 2001, 2003a, 2003b, 
2015)는 담론을 사회적 실천의 형태로서 파악할 것을 주장한다. 이는 
우선적으로 담론이 표현양식이며 행위양식임을 의미한다. 즉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서로가 서로에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양식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구조와 담론구조사이에는 단순한 대응관계가 아닌 변증법
적 관계가 있음을 내포한다. 아울러 그는 담론의 건설적 효과를 세 가
지로 기술하고 있다. 즉 담론은 사회적 정체성과 주체적 위치의 조직에 
공헌하고,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며, 나아
가 지식과 신념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박해광, 
2007; 백선기, 2015).
영어 ‘discourse’는 때에 따라 ‘담화’로 번역하기도 하고, ‘담
론’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대개 담화가 주로 드러난 대화나 이야기에 
초점을 둔다면, 담론은 그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은 사고의 구조나 체
계까지 포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말과 글을 모두 
포함시키며, 말과 글의 이면에 숨은 사고의 구조나 체계, 말과 글의 해
석과 생산과정 그리고 언어사용의 상황적 맥락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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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한다(Bell & Garrett, 1998). 즉, 담론은 순수하게 언어적인 것이 
아니라 언어와 실천에 관한 것이다.
담론 혹은 담론구성체(discourse formation)라는 개념의 등장은 현실 사
회주의의 붕괴 이후에 이데올로기의 진부성에 대비되는 맥락에서 사용했
던 인물들의 영향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인물들은 라
클라우(Laclau), 무페(Mouffe), 지젝(Zizek) 등이다. 담론이론은 힌데스
(Hindess), 허스트(Hirst)로 대표되는 관념론적 담론이론과 알튀세르
(Althusser)와 푸코(Foucault)로 대표되는 유물론적 담론이론으로 대별할 
수 있는 것이다(윤평중, 2001). 
관념론적 담론이론은 담론의 실체는 담론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담론과 관계가 있는 대상은 우리가 그들을 말하지 않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은 담론과 외부대상 사이의 
모든 구분과 상호연관의 자취들을 체계적으로 거부한다(Macdonell, 
1986a, 1986b). 이것은 담론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전통으로 담론의 구성
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담론은 그 자체의 특징에 의
하여 구분되고 평가되어야한다는 점에서 내재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강내희, 1990).
유물론적 담론이론은 담론이론과 역사적 현실 사이의 매개 통로가 분
명하다. 즉, 텍스트와 사회적 실천을 매개하는 담론적 실천의 분석을 통
하여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작동영역, 지식의 형성, 주체의 출현이라는 
삼각구도를 구체화하면서 관념론적 담론이론과는 비판적 거리를 유지한
다. 이 입장은 담론의 실천성을 강조한다. 담론은 담론 외적인 것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을 형성하기 때문에 단지 담론 자체만으로 완결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물론적 담론이론이 지향하는 목표는 구체적인 역
사적 현실에서 조합되고 구조화되는 언어와 담론이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작동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를 드러내는 데 있다(윤평중,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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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론분석
담론분석은 특정 개인들이나 집단들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며 주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다룸으로써 미시사회학을 위한 하나의 분석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해석적 접근, 질적 접근법이라 하며, 이러한 미시
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비판적 담론분석은 특정한 담론 및 표
상들에 대해 보편적(universal)인 지위를 부여하거나, 헤게모니(hegemony)
의 갈등과 같은 연구들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Fairclough, 2003a, 
2003b). 주로 상징적인 매개로 구성된 주체들의 사회적 행위와 물질화된 
텍스트를 주요 타자로 분석함으로써 주체의 행위와 텍스트간의 사회적 
관계, 주체와 텍스트의 상호작용, 사회구조의 유지와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법으로 사용된다(신진욱, 2011). 
또한 담론분석은 단순한 텍스트의 기호학적 분석을 넘어 텍스트에 드
러나지 않거나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의미들을 탐색할 수 있는 수사학적 
연구를 지향한다(Tonkiss, 2012). 이는 담론에 대해 이미 형성된 의식의 
전환을 통해 사회문화 구조와 다양한 이념적 장치를 수용하고, 이를 이
해함으로써 의식의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과정을 요구한다(박해광, 2007). 
이러한 담론분석은 주로 인문학 및 사회과학 연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푸코는 담론분석에 있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
다. 푸코는 담화를 모든 진술들에 대한 일반적인 영역으로 취급하거나, 
때로는 개별화될 수 있는 진술들을 한 집단으로 취급하는 것, 그리고 때
로는 다수의 진술들을 설명해주는 실천관행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설명하
고 있다(Fairclough, 2003a, 2003b). 
또한 담론분석은 상대적으로 데이터의 양이 적고 다양한 현상들을 해
석하는 부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맥락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심층적인 분석에 적합하다(Barker & 
Galasinski, 2001; Mills, 1997a, 1997b). 담론분석은 공적인 면의 담론, 혹
은 음운론과 언어론적 측면의 언어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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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자가 사회문화적 맥락(context) 안에서 상호 소통하며 획득하는 
사회문화적 행위에 중점을 두는 것을 말한다(Van Dijk, 1997). 일반적으
로 말하는 좋은 담론분석이란 구체적인 텍스트를 중심으로 특정텍스트에 
드러나거나(manifest) 숨겨진(latent)의미를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텍스트 
이면에 내재되어있는 단서를 기반으로 보다 거시적이고 일반적인 논의로 
확장해나가는 것으로, 미시적 관점에서의 텍스트 분석에 기반하고 있어
야 한다 (류웅재, 2010). 
나. 미디어 담론분석의 이해
1) 미디어 담론분석
어떤 사실에 대한 객관적 전달을 지상 목표로 내세운다는 제도 담론으
로서의 신문도 결국 기자에 의해 작성된다는 점에서 주관성의 개입을 피
할 수 없다(백선기, 2005, 2015). 따라서 주관성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
는 방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의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는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이 있다. 
신문을 포함한 대중매체 담론과 사회 현상 사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
구하는 것이 바로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이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언어 사용으로 정의되는 담론은 믿음의 표현이나 구성
원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의 담론의 한 형태인 신문도 필연적으로 그 사회에 존재하는 특정한 믿
음이나 가치들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Fairclough, 1995b; Wodak & 
Chilton, 2005). 즉, 신문기사는 현실이나 사안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의미 부여가 이루어진 구성된 현실이며, 
뉴스화라는 구성과정을 거치면서 내․외부의 관련자들, 대중매체 자체의 
속성, 사회적 맥락 등의 여러 요인이 개입하여 의미가 만들어지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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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의 요소들에 의해 변화하
는 의미나 성격, 흐름 등을 담아내는 담론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비판적 담론분석이라는 것이다(김연종, 2004; 백
선기, 2005).
벨(Bell)은 신문기사를 포함한 미디어 뉴스를 특정한 형태의 담론이라
고 규정하고 있다(백선기, 2015). 뉴스는 한 사회의 상식적인 보편성에 
기초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자나 독자라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그
가 속한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의미작용을 하는 사회적 담론으로 간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매체가 뉴스를 통해 현실과 사회구성
원을 연계시키며, 이런 뉴스가 어떻게 현실을 규정하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Bell & Garrett(1998)에 따르면 미디어가 문화, 정치 및 사회생활
의 구성과 표현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
기 때문에 미디어 담론의 분석을 통해서 사회․문화적 특징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미디어 담론의 분석을 통해 사회 구
성원들이 특정사건이나 사회현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어떻게 의미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2) 페어클로(Fairclough)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페어클로(Fairclough)의 관심분야는 미디어 담론과 그 사회적 상황 혹
은 맥락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담론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와의 관계를 분
석하는 것이다. 그는 기존 언어학의 미시적 담론분석과 푸코의 거시적 
담론이론을 결합함으로써 상호 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분석틀은 텍스트적 실천, 담론적 실천, 사회적 실
천의 세 가지 차원 구성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미시적 담론분석과 거시적 
담론분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었다(백선기, 2005, 2015; Fairclough, 
1992a, 1992b, 1995a, 1995b, 2001, 2003a, 2003b, 2015). 그가 말한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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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페어클로(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지 차원의 담론분석 구조는 말하거나 쓰여진 하나의 언어적 텍스트, 언
어적 텍스트의 생산, 생산된 텍스트에 대한 해석으로서의 담론실천, 사
회적 실천이 그것이다. 담론의 단편들은 현재의 상황, 더 넓게는 제도와 
조직 속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수준과 같은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구현
된다. 따라서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은 텍스트적 실천에 대한 분석, 담론
적 실천에 대한 분석, 사회적 실천에 대한 분석의 세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박거용, 1995; 서덕희, 2003; Fairclough, 1992a, 1992b, 1995a, 1995b, 
2001, 2003a, 2003b, 2015; Fairclough & Wodak, 1997). 
비판적 담론분석의 세 가지 차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텍스트 분석(text analysis)이다. 텍스트에 대한 분석은 기존의 언어학 혹은 
사회언어학에서 주로 행해온 미시적 관점의 텍스트 언어분석으로 개별적 
텍스트의 형식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페어클로(Faircloug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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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분석의 대상을 ‘어휘’, ‘문법’, ‘결합(cohesion)’, ‘텍스트 
구조’라는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어휘 분석은 특정 
현상을 지시하는데 어떤 단어를 쓰느냐와 비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
냐에, 문법 분석은 각 어휘들이 어떠한 규칙을 갖고 어떤 동사와 결합하
느냐에, 결합 분석은 ‘그러므로’, ‘그러나’와 같은 접속사가 문장들 
속에서 어떻게 구조화되는지에, 텍스트구조 분석은 서로 다른 유형의 텍
스트들이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결합하는가를 분석하는 데 초점
을 둔다.
또한 그는 텍스트에 대한 언어분석을 텍스트의 형태와 의미 모두와 관
련 짓고 있다. 텍스트의 이 두 가지 측면들을 대조하는 것이 유용할 수
도 있지만, 실제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고 한다. 왜냐하면 의미는 필연적으로 형태 안에서 실현되고 의미에서의 
차이는 형태에서의 차이를 수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한 개의 
텍스트를 구성하는 개개의 절이나 문장들조차 표현에 있어서 어떤 특정
한 이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하는지, 필자와 독자의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형성하는지, 필자와 독자 사이의 관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
하는지 등과 관련이 있다는 관점을 토대로 텍스트에 대한 언어분석을 한
다. 이 분석은 텍스트에서의 존재뿐만 아니라 부재(absence) 즉, 어떤 텍
스트에서 드러나지 않는 표현, 필자와 독자의 범주, 필자와 독자의 정체
성이나 그들의 관계 형성 등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Fairclough, 
1992a, 1992b, 1995a, 1995b, 2001, 2003a, 2003b, 2015).
다음으로 담론실천에 대한 과정분석(processing analysis)이다. 이는 텍
스트의 상호작용적 측면, 즉 개별 텍스트들이 재생산, 재분배 그리고 재
해석될 때 그 과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페
어클로(Fairclough)는 바흐친(Bakhtin)의 상호텍스트성 개념으로 이해가 
가능하다고도 한다. 바흐친(Bakhtin)은 “본질적으로 발화 혹은 텍스트는 
다른 언술들과의 연관성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Fairclough, 
1995b). 따라서 텍스트가 실제로 생산되고 분배되고 소비될 때, 생산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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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이미 사회구성원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사회구조, 관행 등에 제
약을 받으며, 다음에 나오는 사회적 실천의 차원에서 특정 텍스트를 어
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담론의 
유형, 장르, 문체 등의 관행이 텍스트의 생산과 해석의 과정 속에서 어
떻게 작용하는지를 주로 분석한다(Fairclough, 1995a, 1995b).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실천에 대한 사회적 분석(social analysis)이다. 
이는 거시적 차원의 분석으로써, 미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텍스트적 실
천이 담론적 실천을 통하여 현존하는 헤게모니를 어떻게 재구성하고 재
구조화 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페어클로(Fairclough)에 따르면, 담론
적 실천이 권력 관계를 유지하고 재구조화하는 것에 기여한다는 의미들
을 통합할 때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담론적 
실천이 각종 이데올로기들의 서로 다른 요소들을 접합, 탈접합, 혹은 재
접합함으로써 ‘상식’이라는 개념의 구성을 위해 헤게모니 투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서덕희, 2003; Fairclough, 1992a, 1992b). 이때의 
접합이란 홀(Hall)이사용한 개념을 따온 것이다. 홀(Hall)은 접합
(articulation)은 특정한 조건 아래 두 개의 서로 다른 요소들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형태라고 설명한다. 이들 구성요소들은 아무런 필연적인 
소속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재접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일반대중의 스포츠 활동 참가에 대한 욕구는 생활수준의 향상
과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문화체육
관광부, 2008; Lipsitz, 1984). 스포츠시설이 우선적으로 참가자의 욕구 충
족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사회의 이념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임번장, 2004). 김필
승(2005)은 스포츠시설의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하며 스포츠시설의 기능을 
크게 운동부족해소, 체력기술향상, 스트레스해소 등의 운동기능, 피로회복  
등의 휴식기능, 정보교환, 인간성 고취, 도덕심 고양, 사교의 장으로서의 
사회적 교류 및 커뮤니케이션 기능, 체력상담, 운동처방, 기능 회복 등의 
다양한 건강 상담 및 지식 정보서비스기능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시설은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 활동을 전제로 설치ㆍ
관리되는 일정한 공간의 범위가 있는 물적 환경으로써 스포츠 활동, 관
람, 체험을 목적으로 건립된 일체의 시설을 의미한다. 광의의 개념으로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인공적으로 정비한 시설 
및 용품을 포함한 조형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협의의 개념은 운동학습
을 위한 장소로써 공간적 개념을 좀 더 부각시킨 것이다(문화체육관광
부, 2008).
김사엽(2004)은 스포츠시설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요구되는 지리적 조
건과 물리적 조건을 모두 갖춘 하나의 장으로써 설명하였으며, 시설 내
에서 사용되는 용구와 장비도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으로써 정의하였다. 
허현미(1997)는 스포츠시설을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목적 달
성을 위해 기능할 수 있는 환경으로 설명하였고, 손영학(2002)은 스포츠
시설이 현실적으로 민간단체, 공공단체가 주도하여 스포츠 활동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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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마련된 환경이라고 말하였다. 고재곤, 
김현석(2000)은 스포츠시설이란 크게 심신의 건강과 더불어 사회적 건강
을 추구하는 장으로 볼 수 있으며, 시설의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정비하여 사회문화적 가치를 부여한 것이라 한다. 
Rosenberg(2015)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참가자 개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조할 수 있는 공간적ㆍ물리적 환경으로써 참여자의 스포츠 활
동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시설과 장비를 스포츠시설이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시설은 스포츠를 위한 활동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설 
그 자체가 스포츠 활동의 유도하고 유치하는 기능도 수반하고 있다고 말
하였다. 
법률적으로 스포츠시설은 체육활동에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정의 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체육은 운동경기
ㆍ야외운동 등의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
를 선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시설의 법적개념은 건
전한 신체ㆍ정신함양과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의 
신체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 로 정의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2008).
이러한 스포츠시설은 스포츠 활동의 터전으로써 운동을 통하여 건강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공간(space)이자 장소(place)로써 설명할 수 있다
(Andrews & Carrington, 2013; Bennet & et al., 2013; Chiu, 2009; Hassan 
& Brown, 2014; Koch, N., 2017; Kural, 2010; Sam & Hughson, 2011). 스
포츠시설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스포츠프로그램은 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요건이며, 스포츠 활동 참여의 강력한 유인동기로 작
용할 수 있다(Rosenberg, 2015). 최근 들어 건강과 체력의 유지 및 증진
과 다양한 욕구의 충족을 위해 스포츠시설을 찾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
다. 또한 스포츠시설은 경제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생산하기도 한다(Sam 
& Hughson, 2011). 또한 사회문화적ㆍ경제적 활동에 기여함으로써 스포
츠시설은 사회간접자본이자 직접생산재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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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광부, 2008). 스포츠시설은 운동을 위한 공간으로의 기능과 함께  
사회복지시설로의 역할도 수행하며 지역공동체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
으며 사회 가치의 실현과 도시기능을 완성하고,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유지곤, 2004).
현대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 속에서 교육과 여가시간이 차
지하는 비중을 점점 높이고 있으며, 이는 스포츠 활동 및 활동적 레크리
에이션 가치의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그 추세는 필연적으로 스포
츠시설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김사엽, 2004). 그러나 여전히 많은 현대
인이 장소와 시설의 부족을 스포츠 참여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스포츠시설의 보급과 관련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곽정현, 서원석, 2016; 김사엽, 2004).
나. 스포츠시설과 지역사회(community)
스포츠시설의 건립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유지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지역주민들에게 삶의 의욕과 흥미를 일으
키고,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곽정현, 
서원석, 2016; 김사엽, 2004; Bennet et al., 2013). 또한 모든 지역주민들
에게 바람직하고 건전한 사회적 성격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며, 스포츠를 
포함한 지역사회 문화의 보존과 개발을 가능하도록 한다(김미옥 외, 
2015; Rosenberg, 2015). 
지역사회의 발전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
를 해결하고, 보다 향상된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다(Hassan & 
Brown, 2014). 따라서 지역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들의 공동체화, 
경제적인 자립, 그리고 인간적 지역사회의 건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사회에 있어서 스포츠시설의 건립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능할 수 있는 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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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사회적 공간의 생성이라 볼 수 있다(Senkiewicz, 1998).
이러한 지역사회(community)의 특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주로 
주민들이 봉착하는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 활동을 필요로 하며 
이에 필요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
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라는 것은 물리적인 부분으로 단정지어서 설명할 
수는 없는 지역주민의 심리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공통적 요소로 이해
하는 것이 쉬우며, 지역 집단적 의식의 범주를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요소 등의 다각도에서 이해해야 한다(곽정현, 서원석, 2016; 이유찬, 윤종
국, 2000a; Hassan & Brown, 2014).
이러한 지역사회에서 스포츠시설의 건립은 1980년대 이후 아시안게임, 
올림픽, 월드컵 등의 국제 스포츠이벤트 유치를 통해 활기를 띄게 되었
다. 생활체육의 정책적 활성화와 국제적인 경쟁력의 강화는 생활체육의 
정착과 보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생활체육에 대한 전국민적 관
심은 전국 공공체육시설의 확대로 이루어졌다. 특히 2000년대 후반에 접
어들며 웰빙(well-being)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민
간 또는 상업적인 스포츠시설의 건립이 활성화 되었다(고재곤, 김현석, 
2000; 서원석, 곽정현, 2016). 스포츠시설의 건립은 건전한 사회문화형성
을 위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개발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스포츠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과 스포
츠 활동은 사회적 개발과 교육적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스포츠시
설을 통한 스포츠 활동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지역사회
를 구성하는 지역주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과 행동 및 의식변화, 지역사
회 개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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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척스카이돔
고척스카이돔은 대한민국 최초의 돔 야구장으로써 서울시 구로구에 위
치하고 있는 완전 돔 형태의 대형 스포츠문화시설물이다(김종수, 2011; 
박성배, 2016; 서울특별시, 2011). 2015년 개장 이래로 국가 대항전, 프로
야구, 아마야구, 문화공연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초의 
돔구장이라는 수식아래 지역사회와 야구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의 대상이 되고 있다(박재우, 2012). 이러한 이유에서 이해관계자와 대중
들은 고척스카이돔과 관련한 논쟁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
에 없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아마추어야구의 성지이자 요람인 동대문
야구장의 철거부터 고척스카이돔의 건립 과정에서 나타난 부지선정, 설
계변경과 예산증대, 완공시기의 연기와 같은 쟁점들이 더 부각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대문야구장에 대한 이해
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에 대한 대체구장 논의부터 시
작된 고척동의 돔 야구장은 8번의 설계 변경과 예산증액 등의 많은 우여
곡절 끝에 건립될 수 있었다(박재우, 2012). 따라서 동대문야구장의 철거
와 얽혀있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맥락(context)을 이해함으로써 고척스
카이돔 건립의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다. 
가.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와 대체구장 논의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은 청계천 복원사업부터 진행되었다. 청계천 복원
사업부터 시작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 ‘디자인 서울’정책,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건립,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와 그에 대한 대체구
장논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렇듯 고척스카이돔의 건립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당시 서울시의 시대적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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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야 한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2002년 당시 이명박 시장의 취임과 함께 시작되었
다. 서울 도심 재개발계획의 한 부분으로 공사는 크게 두 가지로 물리적 
구조의 복원과 하천의 복원이었다(정동구, 하웅용, 2004; 홍성태, 2004; 
Lee, 2017). 그리고 2005년 9월 공사는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서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사업을 위해 동대문야구장을 주
차장의 용도로 변경하면서 동대문야구장의 필요성과 철거에 대한 논의들
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롭게 당선되며 당시의 ‘디자인 서울’이
라는 슬로건 아래 공약으로 내세웠던 디자인플라자의 부지를 동대문야구
장 주변으로 고려하였다. 아마추어 야구의 산실이자 대한민국 근대 스포
츠의 요람인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에 대한 논의는 야구인들을 비롯해 많
은 이들의 반발을 샀다(이병수, 2007; 정동구, 하웅용, 2004; Lee, 2017). 
하지만 동대문야구장은 2006년 12월 철거되기 시작했다. 야구인들을 
비롯한 체육계는 동대문야구장 철거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철
거를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비
상대책위원회는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에 따른 대체 구장을 요구하고 서울
시는 이에 합의한다. 결국 동대문야구장의 철거로 서울시의 부지에 7개
의 대체 구장 건립이 계획되고 그 중 하나가 바로 현재의 고척동 야구장
이다(이병수, 2007; 홍성태, 2004). 본래는 아마추어 전용의 개방형 야구
장을 계획했지만 현재는 프로전용 구장인 완전 돔 형태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고척스카이돔의 현재의 모습으로 건립된 것이
다. 이처럼 건립 이전의 시대적 상황과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고척스카이
돔의 건립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보다 거시적 





베이징올림픽의 야구종목 우승과 2009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의 좋은 활약으로 야구에 대한 국민들의 열기는 고조되었다(김명권, 
2012). 2016년 프로야구 관중 수는 역대 최고인 830만 명을 넘어섰으며,1) 
그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야구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이처럼 
야구에 대한 관심은 한국의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중 
단연 최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프로야구 관중 수 
하지만 이러한 열기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야구장의 시설은 너무 열악
한 상황이다. 1982년에 출범한 프로야구는 비가 내리면 경기를 중단하거
1) 한국야구위원회(KBO) 홈페이지 www.koreabaseball.com
- 24 -
나 취소해버리는 악순환을 무려 30년 째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박재
우, 2012). 또한 이미 WBC와 같은 국제적인 무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야
구 실력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돔구장 하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
에 많은 야구 전문가들이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미국은 30개 구단 중 7
구단이, 일본은 12개의 구단 중 6개 구단이 돔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
고 있다(박성배, 2016). 
돔 야구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며 국내에서도 돔구장 건립 관
련 논의가 대두되었다. 최초의 돔 야구장 건설 논의는 1990년대 중반에 
있었다. LG그룹은 1995년 서울시에 전용구장 건립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전해 12월 서울시는 뚝섬에 돔구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
나 이 구상은 FIFA 월드컵을 유치한 축구계의 반발과 특혜 시비, IMF 사
태 등으로 1997년 백지화되었다. 프로야구협회는 돔구장의 건설을 숙원 
사업으로 삼으면서 부지 검토를 여럿 시행하였으나, 재원 조달의 문제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법률상 사기업은 스포츠 경기장을 소유할 
수 없었기에 지자체의 지원을 얻어야만 했다. 따라서 일반 야구장보다 
몇 배의 예산이 투입되는 돔구장의 건립은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박재우, 2012).
현실적으로 돔구장의 국내 건립에 대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상황이었
다. 하지만 2015년 11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돔구장이 건립되었다. 야
구 국가대표팀의 우수한 성적, 아마 야구의 산실인 동대문야구장의 대체 
구장 논의, 프로야구와 야구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관심은 서울
시의 정책 사업과 맞물려 대한민국 최초로 돔구장을 건립하는데 큰 역할
을 하였다(박성배, 2016; 박재우, 2012; 이병수, 2007; 최민규, 2015). 약 
16,000여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고, 지하 2층과 지상 4층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주요 부대시설로는 수영장, 헬스장, 축구장, 농구장, 풋살장을 
갖추고 있다.2) 기후에 상관없이 4계절 내내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시설로 현재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Nexen Heroes)의 홈
2)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www.sisu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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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내 용 비 고
1977.11.11.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 고척동 63-6일대 서울시고시 제401호
2005.8.23. 고척동 서울스포츠컴플렉스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장방침 제458호
2006.1. 비전 2015 문화도시 서울-구로스포츠컴플렉스
2006.7.1. ‘디자인 서울’선언 -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 시장 취임식
2006.8. 디자인 사업의 메카로 동대문야구장 지목
2006.10. 동대문운동장 철거 발표 및 DDP 건설 계획 발표
2006.10.25. 동대문야구장 철거 반대 성명 발표 야구계
2006.10.30. 동대문운동장 보존을 위한 스포츠인 100인 선언 체육인
2006.11. 동대문야구장 철거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대체구장 요구
2006.12.4. 프로야구선수들 촛불 시위 및 성명서 발표
2006.12.20. 고척동체육시설부지 매입계획 수립 시장방침 제554호
2007.2. 하프 돔 착공계 제출
2007.3.19. 오세훈 시장 - 야구장 신축협의 7개 대체구장
2007.6. 서남권 문화체육컴플렉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표 1. 고척스카이돔 건립 개요(출처: 서울시 공식문서 및 언론 자료 재구성) 
구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제 야구 강대국에 어울리는,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언제나 야구를 즐길 수 있는 돔구장이 새롭게 출현한 것이다.
2) 고척스카이돔 건립 과정
2015년 11월 4일 대한민국 최초의 돔 야구장이 개장하였다. 많은 우여
곡절 끝에 구로구 고척동에 완전 돔 형태의 대형 스포츠시설이 건립된 
것이다.  동대문야구장의 대체 구장 논의부터 시작된 고척스카이돔의 건
립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2005년부터 이어진 건립 과정에서 입지, 교통, 
설계, 소음, 예산 등이 문제가 되며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다(박재우, 
2012; 최민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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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26. 서남권 문화체육컴플렉스 건립계획 수립 시장방침 제409호
2007.8. 하프 돔 형태 건립 결정
2007.12 동대문야구장 철거 시작
2008.2. 건립부지 확보
2008.3. 동대문야구장 철거 완료
2008.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08.9. 서남권문화체육시설 공사발주(조달청-529억원 발주)
2008.9.10. 체육시설(야구장) 사업계획변경 시장방침 제493호
2009.1.5.
우선시공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
2009.2.5. 공사착수(도시기반시설본부)-착공(현대산업개발컨소시움) 시공계약 체결
2009.3. WBC 준우승
2009.3-4. 구로구(3/27), 야구계(KBA, KBO-4/9) 돔구장 건립 건의 및 요청
2009.4.16.
기공식 행사
(하프 돔->완전 돔 변경 발표 및 추가 돔구장 건립 계획)
최초 완전 돔구장 발표
2009.8.13.
서남권 돔 야구장 건립계획수립
(하프 돔->완전 돔 변경 결정)
시장방침 제376호
2010.4-6. 서남권 돔 야구장내 수익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검토 용역
2010.7.16.
서남권 돔 야구장 사업계획변경 




2010.8.31. 돔 야구장 주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2010.10.8.
주변 교통 정리대책 추진 계획
(사업기간연장, 지하주차장, 보행자 전용도로, 주차장 등)
시장방침 제453호
2011.1.8.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가 개정됨에 따라 완공연기
체육시설 내 
수익시설 설치가능
2011.3-8. 교통대책(보행데크, 구일역사성능개선) 타당성 용역
2011.4.1. 교통대책(지하2층 주차장 추가) 투자심사 통과
2011.6.28.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가결
2011.7.20. 교통대책(보행데크) 투자심사 통과
2011.10.6. 교통대책(구일역사 성능개선) 투자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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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5. 외부 자문회의개최
2012.8.21. 돔구장 활용관련 자문회의(전문공연 시설개선 사항)
2013.7.3.-5.
서남권 돔야구장 관련 국외(일본)출장
-체육진흥과, 시설관리공단, 연예제작자협회
2013.8.16. 서남권 돔구장 활용방안 마련 숙의 개최 계획 
2013.8.25. 서남권 돔 야구장 사업계획변경 시장방침 제233호
2013.10.15.




2013.10. 서남권야구장 경관조명계획발표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2013.11.2.
서남권 돔야구장 활성화 및 서울시 야구발전을 
위한 특별심포지엄 개최
2014.5. 구로미디어센터 부지 사용계획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2014.6.20.
프로구단 유치를 위한 서남권 돔야구장 추가 
시설개선 계획 수립(행정1부시장방침)
2015.6.19. 서남권 돔구장 조직, 인력 적정성 검토 용역
2015.9.15. 준공 및 프레스투어, 서울대-여자야구 국가대표 시범경기
2015.11.04. 고척스카이돔 개장/한국-쿠바 서울슈퍼시리즈
2016.4.1. 프로야구 개막전
현재 고척스카이돔의 건립 부지는 1977년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중 체육시설을 위한 용도로 결정되었다. 본래 유수지였던 이 지역은 
2006년 서울시의 문화도시 서울 10년 계획인 ‘비전 2015 문화도시 서
울’의 추진과제로 구로스포츠컴플렉스를 건립한다고 계획되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은 취임식에서 ‘디자인 서울’을 선언하며 디자인 사업의 
메카로 동대문야구장을 지목하며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와 DDP(동대문디
자인플라자)의 건설 계획을 발표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한민국 아마 야구의 산실인 동대문야구장
의 철거를 놓고 야구단체와 체육인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다양한 방식으
로 철거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서울시는 7개의 대체구장 건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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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하며 결국 2007년 12월부터 동대문야구장의 철거 작업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약속한 7개의 대체구장은 고척동유수지(1면), 구의정수장(1면), 
신월정수장(1면), 난지한강시민공원(2면), 잠실유수지(1면), 공릉배수지(1
면)로 정해졌다. 예정대로라면 고척동에 건립될 야구장은 동대문야구장
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아마추어 전용구장으로 하프 돔 형태의 모습
을 갖추게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6년 WBC(World Baseball Classic) 4강, 2008년 베이징올림픽 
우승, 2009년 WBC 준우승을 차지하며 전국가적으로 야구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올랐다(박성배, 2016; 박재우, 2012; 최민규, 2015). 또한 국제적
인 경쟁력에 어울리는 국내 야구 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돔구
장 건립에 대한 여론이 증폭되었다.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 당시 구로구
청장과 야구단체의 강력한 주장으로 오세훈 시장은 2009년 서남권 야구
장의 기공식에서 완전 돔 형태의 야구장 건립을 최초로 선포하게 된다. 
선포 후 돔 야구장의 관리 주체를 서울시설공단으로 변경하였고, 야구장 
주변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수익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였고, 지하철 역사 개선 사업을 진
행하였다.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해 소음과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한 노
력과 특별 심포지엄 개최, 외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야구단체 뿐만 아
니라 공연, 문화, 예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였고, 이미 우수한 
돔 야구장을 소유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더 나은 환경의 야구장 
건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5년 11월,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의 돔 야구장의 건립되었다. 기대와 
걱정 속에서 개장을 한 것이다. 개장은 했지만 여전히 고척스카이돔과 
관련한 논쟁은 계속되었다. 8번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 문제와 
고척돔 주변의 교통문제였다. 약 500억의 예산이 무려 2400억까지 증가
했으며 8번의 설계변경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던 것이다. 
또한 고척돔 일대는 만성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주위에는 주거 
및 교육 시설이 대부분이고 야구장과 연계될 수 있는 이렇다 할 상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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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사비(누계) 방침일 변경내용
1 40,888 07.7.26 기존계획(하프 돔)
2 52,905
08.1.16 기념관 추가
08.9.10 일괄입찰(턴키) 유찰에 따른 사업비 변경
3 105,822 09.8.13 완전 돔 변경
4 140,664 10.7.16 수익시설 및 에너지 효율 등급상향
5 158,371 10.10.8 지하2층 주차장 추가
6 197,159 11.4.11 보행광장 및 경사로 추가 설치
7 233,833 13.8.25 공연시설, 접근로, 관람객 편의시설 개선
8 236,683 14.6.20 프로구단 유치를 위한 추가시설 개선
표 2. 고척스카이돔 예산변경 현황 및 설명자료(서울시, 2014) 
설이 없다. 수용 규모는 1만8,000여 석에 불과한데 지하주차장은 약 400
대의 공간만이 확보되어있었다(지역공기업평가원, 2015). 또한 야구장 임
대 수입만으로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프로야구
단을 유치하였으며 프로야구 경기와 문화 및 예술 공연을 겸하는 복합시
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5년 11월 4일, 쿠바 대표 팀과의 친선경기가 끝난 뒤 양해영 KBO 
사무총장은“그동안 우려에 비해서는 무난하게 치러졌던 경기”라고 평
가했다. 우려됐던 소음 문제는 합격점을 받았다. 오성규 당시 서울시설공
단 이사장은  소음 문제는 잡았다고 확신한다”고 말하며. “지금까지 지
역 주민들로부터 소음 관련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었다고 하였다. 고척돔 
지붕은 소음 차단을 위해 테프론 외막, 투명 차음막, 흡음내막 등 3중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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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설계됐다. 양 총장은 “당장 개선하기 어려운 문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하지만 개선 가능
한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스포츠경기장 설계전문회사 로세티의 정성훈 이사는 “전 세계 어떤 
경기장도 완공 시점에서 모든 것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메이저
리그 구장들도 매년 크고 작은 리모델링을 한다. 정 이사는 “중요한건 
경험의 확장”이라며 “서울시 뿐 아니라 구단, 팬의 뜻을 모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연고지 주민과 함께 하
지 않는 구장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돔구장의 발원지인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미 돔구장의 유행이 지났
다. 1992년 볼티모어 캠든야즈의 개장은 복고풍 구장의 유행을 불러일으
켰다. 야구 전용에 비교적 소규모 관중석, 천연잔디, 그리고 ‘실외 구
장’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2000년대 지어진 구장들은 여기에 보다 
현대적인 외관을 가미한 ‘리트로 모던(Retro Modern)’으로 분류된다. 
현재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돔구장을 홈으로 쓰는 팀은 6개이지만 폐
쇄형 돔구장은 트로피카나 필드 하나뿐이다. 1990년 이후 지어진 나머지 
구장은 모두 개폐식 지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실내조명과 인조잔디가 
미국 야구팬에겐 ‘낡은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트로피카나 
필드를 사용하고 있는 탬파베이 구단도 현재 새 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박성배, 2016).
그러나 개폐형 돔구장은 일반 돔구장에 비해 더 많은 건설 및 운영비
용이 든다. 여름 장마가 긴 한국의 기후 조건, 그리고 향후 비시즌 국제
대회 유치 등에서 한국 야구에서 돔구장의 필요성은 크다. 일본의 경우 
도쿄돔 정도를 제외한 돔구장은 적자로 운영된다(박성배, 2016; 박재우, 
2012; 최민규, 2015). 고척돔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국내 최초
이자 유일’이라는 메리트와 서울이라는 입지 조건은 장점이다.
고척스카이돔은 야구장을 방문하는 야구팬들에게 새로운 야구장 문화
를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주며 호응을 얻고 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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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프로야구 경기와 더불어 유명 가수들이 콘서트를 갖기도 하며, 팬 미
팅, 음악축제, 국가대표 평가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척돔을 찾는 사람
들을 만족시키고 있었다. 무엇보다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점과 
도심 한복판에 초대형 돔구장이 생겼다는 사실은 분명 많은 이들에게 다
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을 것이다. 돔구장의 건설은 한국의 사회적 변
화와 더불어 발생한 필연적인 현상일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한국사회의 
변화와 함께 고척스카이돔과 같은 새로운 스포츠시설에 대한 요구는 계




본 연구의 목적은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을 둘러싼 미디어의 담론을 살
펴보고,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지방자치단체, 야구단
체, 지역사회)의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시설 건립에 대한 미디어의 담론이 실제 이해관계자들의 인
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Creswell(2012)은 특정 문제나 이슈에 대한 복합적이고 상세한 탐색이 
필요하거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질
적 연구를 수행한다고 한다. 질적 연구는 인간의 삶, 이야기, 사회운동, 
상호관계 등을 주로 연구하며, 양적연구에서 사용하는 통계과정 또는 양
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Strauss & Corbin, 1998). 또한 연구 참여자들
이 겪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대상의 관찰 위해서는 질적 접근의 방
법을 택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미디어의 담론, 그
리고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이와 같이 스포츠
시설 건립에서 나타나는 미디어 담론과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디어 담론분석과 심층면담, 문헌고찰
의 질적 연구를 주된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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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질적 연구 방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확률 표집방법 
중 의도적 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의도적 표집법은 연구
자의 의도와 목적에 의해 선정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의거하여 의도적
으로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과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고척스카이돔은 대한민국 최초의 돔 야구장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사회·문화·역사적으로 우리 사회에 의미하는 바
가 크다는 점(박재우, 2012; 최민규, 2015)에서 고척스카이돔을 중심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와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를 분석하였고, 크게 지방자치단체, 
야구단체, 지역사회의 세 가지로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였다. 각 주체들의 
범주 속에서 2005년과 2015년 사이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관련되었다고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해당기간의 산정 기준은 서남권 스포
츠컴플렉스의 조성 부지로 고척동이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05년부
터 고척스카이돔이 최초 개장한 2015년 까지를 고려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의 모집을 위해 먼저 범주화된 이해관계 집단을 세분화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S시의회, G구청, K동 주민센터, 야구단체에서는 야구
단체 종사자와 프로야구지도자, S시 야구연합회, 지역사회로는 K동 상인회,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를 선정하였다. 선정 후, 각 집단에 대해 개별적인 
연락과 방문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선별하였다. 특히, 고척동의 스포츠컴
플렉스 조성 계획이 처음으로 논의된 시점인 2005년부터 2015년 개장까지
의 기간과 동일한 시간적 선상에 놓여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2005년부터 2015년이 과거의 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연구 
참여자의 선별이 제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 당시와 직업의 연속선상에 있
는 연구의 참여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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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 지자체 S시의회 8년
체육 관련
상임위 위원
#2 남 지자체 G구청 29년 체육행정 관련부서 팀장 
#3 남 지자체 K동 주민 센터 27년 팀장
#4 남 야구단체 야구 관련단체 10년 엘리트야구담당
#5 남 야구단체





#6 남 야구단체 前 프로야구 지도자 26년
#7 남 야구단체 前 S시야구연합회  7년
돔구장 건립관련 
자문위원
#8 남 지역사회 K동 상인회 간부 13년
#9 남 지역사회 D아파트 입주자대표 20년 야구에 관심
표 3. 연구 참여자의 특성 
체 3명, 야구단체 4명, 지역사회 2명, 전체 9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 결과, 전체  9명의 연구 참여자 중 현재에도 고척스카
이돔의 건립이 이루어진 시기와 같은 집단에서 종사하는 연구자는 8명 이었으
며, 1명의 참여자는 현재에는 그 당시와 다른 직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척스카이돔의 건립 담론과 인식을 위해 관련 집단의 연구 참여자를 
선별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여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생명윤리위원회)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연
구 참여자들의 배경 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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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자 9명의 구체적인 개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 #1
참여자 #1은 S시의회 시의원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문화체육관련 상임위의 위원으로서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관련하여 높
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업무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고
척돔의 건립 공사 당시 수차례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실제로 고척돔의 건립과정에서 참여자 #1의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였다. 
S시의 문화·스포츠시설에 대한 관심도 높아 현재 S시의 문화체육시설의 
조례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참여자 #2
참여자 #2는 현재 G구청의 체육행정 관련 부서에 소속되어 있다. 
1988년부터 현재까지 약 29년 여간 해당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평소 다
양한 스포츠를 즐기며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았으며, 참여자 
#2의 자녀가 실제 고척스카이돔에 유명 연예인의 공연을 보러 간 경험
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해서도 보
다 풍부하고 다양한 텍스트를 제공해 주었다.
⦁참여자 #3
참여자 #3은 현재 K동 주민센터의 행정관련부서에 소속되어 있다. 1990
년부터 현재까지 약 27년 여간 해당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K동 주민센터
에 근무하며 고척스카이돔의 주변에 거주하였다. 고척스카이돔의 방문 경
험과 참여자 개인의 직업적 경험을 통하여 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참여자 #4
참여자 #4는 현재 야구 관련단체에서 엘리트야구 분야를 담당하고 있
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여간 해당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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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5
참여자 #5는 야구 관련단체에서 간부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약 12년 여
간 해당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1982년부터 2008년까지 야구팀의 지도자로서 활동하
였다. 약 36년 여간 야구 관련업종에 종사하였으며, 동대문야구장 철거반대 비상대책
위원회의 일원으로 다른 누구보다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다.  
 
 ⦁참여자 #6
참여자 #6은 1989년부터 2014년까지 야구팀의 지도자를 맡았으며 현재
는 야구 관련단체의 간부로 재직하고 있다. 과거 선수로 활약하였고, 은퇴 
후에는 약 26여 년 동안 지도자의 삶을 보냈다. 야구에 대한 해박한 지식
과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돔 야구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여자 #7
참여자 #7은 S시의 야구연합회 간부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약 7년 
여간 활동하였다. 현재는 야구와는 전혀 관계되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
었다. 그러나 과거 고척스카이돔의 건립당시 외부자문위원으로 돔 야구
장의 건립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았다.
⦁참여자 #8
참여자 #8는 현재 K동 상인회의 간부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고척스카
이돔 근처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K동 상인회는 2015년부터 설립되
었지만 이전에는 친목도모의 형태로 상인들끼리의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한다. 상인회는 현재 상인회만의 SNS를 사용하여 소통하고 있다.
⦁참여자 #9
참여자 #9는 고척스카이돔 주변 D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로 약 20여년
간 거주중이다. 조카가 프로야구 선수이며 건립 당시의 사진들을 많이 
남겨놓았을 정도로 야구와 고척스카이돔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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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미디어 담론분석,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연
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 문헌고찰
문헌고찰을 위해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을 둘러싼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
하였다. 기본적으로 연구에 활용된 문헌은 고척스카이돔 관련 연구의 결
과물, 학술지 논문, 각종 기관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 보고서 등의 자료
가 이에 해당된다.
나. 미디어 담론분석
미디어 담론분석은 주로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서 나타난 담론을 알아
보기 위해 페어클로(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을 사용하였다. 비판적 
담론분석의 텍스트(text) 분석, 담론 실천(discourse practice), 사회문화적 
실천(sociocultural practice)을 통해 고척스카이돔의 최초 건립 논의부터 
개장까지의 과정에서 쟁점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러한 논의들이 
사회적, 상황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담론 자료는 우리나라의 대표 종합일간지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의 온라인 기사들로 선정하였다. 
이 다섯 개의 일간신문은 2016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서 나타난 신문
사별 열독자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한국언론진흥재단, 
2016), 종합일간지 부문 가장 높은 발행부수를 기록하며 주류 신문매체
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한국ABC협회, 2016). 이는 다른 언론 매체의 
의제설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전홍주, 2011), 대중들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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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키워드
‘고척돔’ 5 8 12 9 18
‘고척동 야구장’ 22 24 7 22 23
‘서남권 야구장’ 9 14 5 8 20
최종 선정기사 25 21 17 18 19
계 100
표 4. 담론분석 대상 
이는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인식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
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관련한 담론을 도출해내
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연구의 분석을 위한 뉴스기사는 한국 언론진흥재단이 구축한 종합뉴스 
데이터베이스인 카인즈(BIGKINDS) 서비스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카인즈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뉴스기사는 
각 일간지 웹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수집하였다. 이를 통한 
검색의 키워드는 ‘고척돔’, ‘고척동 야구장’, ‘서남권 야구장’이
였으며 ‘고척스카이돔’이라는 야구장의 이름은 2015년 9월 시민공모전
을 통해 최종 선정되었으므로 검색 키워드의 범주에서 제외시켰다. 검색
기간은 서남권 문화체육시설의 부지로 고척동이 논의되었던 2005년 8월 
23일부터 고척스카이돔의 최초 개장일인 2015년 11월 4일까지이며, 검색
범위는 ‘제목+본문’으로 설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뉴스기사와 함
께 기획기사, 칼럼, 사설 등의 형태도 포함시켰으며, 기사의 내용이 중첩
되거나 본 연구의 방향성과 벗어나는 기사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조선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관
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인식을 탐색할 것이다. 
심층면담은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 중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9명을 대상으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은 문헌고찰과 미디어 담론분석을 통해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면담의 범위 및 내용을 선별하였다. 면담 질문은 고척스카이돔 건립과 
관련된 것으로, 실제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 비구조화된 면담을 혼용
해 진행하였다. 또한 자유롭게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진
술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면담 실시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유선 연락을 통해 참여
자에게 배경과 목적, 면담 결과의 활용 등 연구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해 
설명하여 1차 동의를 얻은 후, 약속시간 및 약속장소를 정하였다. 면담
은 기본적으로 한 연구 참여자 마다 1회씩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인 면담
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추가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면담에 앞서 
예비면담이 필요할 경우 예비면담을 실시한 뒤, 본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면담 과정에서 심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참여자와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실제 면담은 조용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카페에서 주로 진행되었다.
 1회 면담시간은 대체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
며, 심층면담 이후 정보가 필요할 때는 추가면담의 실시 또는 SMS, 이메
일, 메신저를 활용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
해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기를 통해 녹취하였다. 녹음된 파일은 
암호화되어 연구자 개인 PC에 철저한 보안관리 하에 보관하였다. 또한 
면접노트를 작성하여 면접 시 발생하는 특이사항, 애로사항, 연구문제 
관련 아이디어 등을 기록하였다. 연구가 종료됨과 동시에 연구 참여자의 
심층면담 녹음파일은 즉각 폐기할 것이다. 면담질문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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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 목 내 용
건립
과정
완전 돔 개방형 지붕에서 완전 돔 형태로 바뀐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계 변경 8번의 설계 및 예산 변경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돔구장 추가건립 논의 추가적인 돔구장 건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립 예산안 부결 돔구장 건립 예산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디자인 고척스카이돔의 디자인은 어떤가요?
최초의 돔 야구장 국내 최초의 돔 야구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로전용구장 프로전용구장이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넥센 히어로즈 넥센 히어로즈의 홈구장이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동대문
야구장
동대문야구장 철거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체구장 동대문야구장의 대체구장 건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대
효과
야구 저변확대 고척돔의 건립으로 야구 저변확대와 관중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나요?
공공재적 역할 고척돔의 공공재적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 대회 유치 돔구장 건립으로 국제대회의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기후조건 기후조건에 상관없는 돔구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랜드마크 랜드마크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경제 활성화 고척돔이 건립됨으로써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지역발전 고척돔이 건립됨으로써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세요?
부대시설 고척돔의 부대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연개최 야구뿐만 아니라 문화공연이 개최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란 /
쟁점
소음 , 불빛문제 야구장의 건립으로 소음, 불빛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0억 원의 건립비용 3000억 원의 건립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 이해관계 고척돔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건립되었다고 생각하세요?
부지선정 부지선정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교통문제 고척동 지역의 교통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권 논의 고척돔의 운영권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갈등 고척돔의 건립과 지역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 5. 심층면담 주요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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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및 해석
가. 비판적 담론분석(Cr itical Discourse Analysis; CDA)
비판적 담론분석은 담론과 텍스트의 미시적 분석을 통해 담론의 
사회적 실천을 나타냄으로써 기존의 담론분석과는 달리 담론 연구
의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간의 괴리와 간극을 보완하는 하나
의 분석 방법이다(김학실, 2015; Fairclough, 1995a, 1995b). 주로 푸
코에 의해 영향을 받은 담론 이론은 언어와 상징, 기호와 상상의 영
역을 통해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내재하며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에 대해 분석을 주로 수행하였다(Fairclough, 2003a, 2003b). 이
는 담론이론이 담론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의 생산, 소
비, 분배를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비판적 담론분석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의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기존의 담론분석과 비교하여 더 정교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
해 페어클로는 푸코가 주장한 담론에 대한 관점을 보다 세밀한 텍스트 분석
틀과 결합하여 언어연구에 사용되는 미시적 분석과 사회적 속성을 연구하는 
거시적 분석 간의 간격을 좁히고자 한 것이다(Mills, 1997). 이 때, 미시적 분석
은 문장이나 발화들이 대화, 텍스트, 이야기 등의 담론으로 결합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담론구조 분석과 사람들이 담론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일상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상호작용에 관해 관심을 갖는 연구 등을 포함
한다(Fairclough, 1995a, 1995b, 2015). 
언어연구에서 담론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상호작용 하는 것을 의미하
며, 푸코의 담론이론에서 담론은 ‘지식의 한 형태’로서 의미를 갖는 
것을 말한다. 페어클로는 언어연구에서 나타나는 의미와 푸코의 담론에 
대한 의미를 결합시킴으로써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분석틀을 고안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의 비판적 담론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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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제도의 관계망, 접합과정 속에서 포괄적인 의미의 언어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 이는 언어의 능동성, 수행성, 제도성과 언어 간 접합과정에 
주목하는 방법으로써 담론과 사회의 권력구조, 이해관계에 의해 다양하
게 나타나는 이데올로기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를 밝히는데 유용할 수 있
다(Fairclough, 2003a, 2003b).
페어클로가 제시하는 비판적 담론분석의 분석틀은 세 가지 차원
으로 구분 가능하다. 그의 담론분석 방법은 텍스트 분석, 담론 실
천, 사회적 실천의 3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비판적 담
론분석은 텍스트 자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텍스트와 담론실천과
의 관계, 담론실천과 사회문화적 실천의 관계에 관해 나타내는 사
회적 분석으로 이루어진다(Fairclough, 1992a, 1992b).
지금까지의 담론분석은 대부분 문자언어로 표현된 기호학적 텍스트의 이해
나 영상언어로 표현된 영상이나 미디어 이미지의 이해를 중심으로 미디어 연
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류웅재, 2010). 하지만 텍스트를 계량적으로 이해
하는 내용분석법은 텍스트가 사용된 이면의 맥락적, 사회적, 배경적 요인을 간
과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현상에 대해 통찰력 있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
다. 이는 연구의 목적, 범위를 한정지어 분석하거나 왜곡하여 이해할 위험성이 
존재한다(최진호, 류웅재,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자체의 내용분
석법이 아닌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담론분석이 적절한 방법이라 사료된다.
특히 비판적 담론분석은 텍스트 이면에 내재된 사회적·역사적·문화
적 맥락 속에서 텍스트라는 기호학적 매개체를 통하여 사회적 의미를 획
득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사회의 특정한 단체, 조직과 같은 
집단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 정책 결정 과정,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
져 가치 및 제도로 정착화 되는 과정, 새로운 산업 영역의 탄생, 지배와 
종속, 두 관계가 하나의 가치 혹은 세계관으로 성립되는 과정 등의 문제
를 이해하는데 적합하다(Fairclough, 199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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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Creswell(2012)이 제시하였던 
질적 연구 자료의 분석방법 6단계를 사용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
한 과정은 자료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동시에 효율적인결
과 도출 및 아이디어 획득에 좋은 방법이다. 이를 위하여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는 바로 전사 작업을 진행한 뒤, 주요 연구를 위한 자료
로 활용하였다. 또한 전사 작업은 연구자가 자료의 내용을 이해하고 의
미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 본인이 직접 면담 직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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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타당성
연구의 타당성은 연구의 ‘진실성’과 관련된 것으로 연구자는 연구 
진행과정 동안이나 연구가 끝난 후에도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ncoln & Guba(1985)가 제시한 구
성원간 검토(member check),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동료간 협의(peer 
debriefing)의 방법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6. 연구의 윤리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 윤리성을 위해 연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확인하고 방지하기 위해 소속 대학교의 연구심의(IRB)를 의뢰하
였고, 2017년 12월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 
또한 연구자는 다음의 윤리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
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
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것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과정에서의 불이익이 발생 시, 언제든지 연구의 참여를 중지할 수 있다
는 점을 명시해주고, 바로 연구를 멈출 것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과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절대 기술하지 않으며, 연구 참여들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익명 처리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획득한 자료는 연구자의 개인 컴퓨터에 암호화시켜 보관할 것이다. 넷
째, 본 연구의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연구
자에게 있음을 연구 참여자에게 설명할 것이다. 다섯째, 중도탈락자의 
자료는 즉시폐기 할 것이다. 이상의 다섯 가지의 연구 안전성에 대한 배
려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진행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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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을 둘러싼 미디어 담론은 서울시의 서남권 야구장 
건립이 최초로 논의되었던 2005년부터 2015년 고척스카이돔의 개장까지 
지속적으로 생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5개의 신문매체(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는 다양한 시각에서 고척스카이돔
의 건립과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있으며, 개장이후에도 국내 최초의 돔
구장으로써 고척스카이돔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미디어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척스카이돔의 건립 과정에서 형성
된 쟁점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쟁점들 속에 내재되어있는 의미들과,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context)적 상황을 살펴보려한다. 또한 고척
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해 미디어에서 어떻게 담론화되고 있는지 탐색함으
로써 고척돔의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의 함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미리 선정한 5개의 신문매체를 통해 고척스카이
돔의 건립과 관련한 미디어 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척스카
이돔의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크게 ‘최초의 돔구장 건립’, ‘동
대문야구장의 철거’, ‘완전 돔구장과 꿈의 지붕’, ‘입지와 예산에 
대한 비판’, ‘지역사회와의 공존’의 다섯 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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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의 돔구장 건립 : 새로운 야구장의 탄생
주요 텍스트
최초의 돔구장 국제대회의 유치 기대 랜드마크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상징성과 희소성의 가
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국내 최초의 돔 야구장이라는 상징성과 
희소성을 강조하며 미디어에서는 최초의 돔구장, 국제대회의 유치 기대, 
랜드마크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다.
가. 최초의 돔구장
최초의 돔구장 담론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항목으로는 국제대회 입상, 
최초의 돔구장, 돔구장의 확산, 기후조건에 대한 내용이었다. 
국제대회 
입상
한국 야구는 2006년 4강, 2009년 준우승을 기록했고 프로 10개 구단 체
제를 눈앞에 뒀다…날씨와 인프라 등을 이유로 이번 1라운드는 한국이 
아닌 대만에서 치러졌다(중앙일보, 2013.03.06).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윌리엄스포트 라매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 68회 
리틀리그 월드시리 결승전을…미국을 완파하고 29년 만에 세계 정상에 
오른…(동아일보, 2014.09.15).
야구계는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과 3월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
식(WBC) 준우승, 프로야구 최다 관중 돌파로 들떠 있다(동아일보, 
20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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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과 입상은 국내 돔구장의 유치에 있어 가
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베이징올림픽부터 WBC(World Baseball Classic)
까지 국제대회에서의 대한민국 야구대표팀의 활약으로 현재 야구 관중 
1000만을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더불어 
미디어는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관련하여 국제대회에서의 좋은 성적과 
관련지어 표현하고 있었다. 주로 ‘2006년 WBC 4강’,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09 WBC 준우승’, ‘69회 리틀리그 우승’의 텍
스트를 사용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초의 
돔구장
유영구 KBO 총재에겐 올해 세 가지 소원이 있다. 프로야구 관중 600만 
돌파, 광저우 아시안게임 우승, 구장(球場) 신축이다. 새 야구장의 필요
성은 2006년 WBC 4강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조선일보, 2010.07.29).
서울시는 15일 구로구 고척동의 서남권 야구장을 완전 돔구장으로 짓기
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내 최초의 완전 돔구장 건립은 오세훈 서울시장
이 유영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와 강승규 대한야구협회 회장 등의 
건의를 받은 뒤 타당성 검토를 거쳐 확정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중
앙일보, 2009.04.15.).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국내 최초로 ‘하프 돔 야구장’이 생긴다. 서울
시는 가칭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건립에 따라 철거될 동대문야
구장을 대체하는 ‘서울 하프돔 야구장’을 2010년 3월까지 고척동에 
건립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경향신문, 2007.11.23).
‘한국 최초의 돔구장’인 서울 구로구 고척돔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중앙일보, 2015.07.03.).
최초의 돔구장과 관련하여 주로 수식어구 ‘최초’의 표현을 통해 건
립되는 고척스카이돔이 국내 최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
디어의 담론에 따른 수용자들은 고척스카이돔을 국내 최초로써 각인시키




“팬들의 성원에 보다 더 좋은 구장 시설로 보답해야 하는데 죄송하
다”는 유 총재는 “조만간 서울과 부산에 돔구장 설립 안이 구체화되
고 명예의 전당 설립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경향신문, 
2010.05.31).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한 고척동 야구장 건립 부지에서 열린 ‘서남권 
야구장’기공식에서 3만석 이상의 돔구장을 추가적으로 짓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에는 돔구장이 2~3개 정도 필요하다”
며 2만석 규모의 서남권 야구장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3만~4만석의 
관람석을 갖춘 돔구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야구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경향신문, 2009,04.17). 
또한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을 통해 추가적인 돔 구장의 건립에 대한 담론도 
나타나고 있었다. 최초의 돔 야구장 건립이 후속 돔 구장이나 후속 대형스포
츠시설의 건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도시인 ‘서울’과 ‘부산’이 주로 그 대상도시로 지목되었다.
기후조건
돔 지붕형으로 야구장이 건립될 경우 우기를 포함한 혹서기 및 혹한기
에 관계없이 일정한 실내조건으로 연중 상시 사용이 가능한 큰 장점이 
있다(중앙일보, 2011.04.28).
돔구장이 생기면 야구팬들은 기후 조건에 관계없이 야구를 즐길 수 있
게 된다. 비가 내릴 때도 경기가 취소되지 않고, 냉난방 시설을 통해 추
위와 더위도 피할 수 있다. 고척돔은 여름철 26~28도, 겨울철 18~20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햇빛에 눈이 부시거나 주변 소음에 방해받지 않
아 경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조선일보, 2015.05.20).
야구장이 관람석과 경기장 모두를 100% 덮는 전면 돔 방식으로 건립되
면 야구팬들은 날씨와 상관없이 야구경기를 볼 수 있게 된다. 또 야구 
경기에 따른 소음과 야간 조명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수 
있다(경향신문,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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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구장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기후에 상관없이 야구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디어는 ‘우기를 포함한 혹서기 및 혹한
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실내조건으로’, ‘기후 조건에 관계없이’, ‘날
씨에 상관없이’라는 표현을 통해 담론하고 있었다. 4계절이 뚜렷한 대
한민국의 기후 여건상 돔구장의 건립은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는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었다.
나. 국제대회의 유치 기대
국제대회의 
유치 기대
...올해까지 24회의 대회가 치러지는 동안 한국은 한 번도 세계청소년선
수권대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동아일보, 2010.10.09).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7년 1라운드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3월 초에도 꽤 쌀쌀하기 때문에 대회를 치를 수 없었다. 그러나 서울 
고척돔구장이 올해 12월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경기장 문제는 해결될 
될 수 있다(중앙일보, 2013.03.06).
KBO 류대환 홍보지원부장은 “이번 대회에도 추진 의지는 있었다. 하
지만 국내 날씨 문제가 있어 돔구장과 같은 시설이 따라줘야 하는데 그
런 점이 부족했다”고 말했다(경향신문, 2013.03.06).
KBO는 고척돔 건설 덕에 11월 이후에도 추운 날씨의 제약을 받지 않고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선일보, 
2015.05.20).
기후에 상관없이 야구를 할 수 있는 돔 야구장의 건립은 지금까지 인
프라 부족으로 개최하지 못했던 국제대회의 유치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
다는 미디어의 담론도 찾아볼 수 있었다. 돔 구장의 건립으로 한 번도 
개최한적 없는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개최의 기대감이 나타났다. 실
제로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는 한국에서 개최가 되었지만 당시 고척돔의 
건립이 진행되던 단계로 잠실구장과 목동구장에서 대회를 분산 개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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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
대형 돔구장은 최첨단기술의 적용이 필요한 건물로 한 도시의 경제적·
문화적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서남권 야구장은 향우 서울시를 대표
하는 상징적인 건물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중앙일보, 
2011.04.28).
서울시는 이날 오후 기자단을 초청해 내부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우리도 이제야 돔구장을 가지게 됐다. 이 돔구장이 서울 서남권의 랜드
마크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한겨레, 
2015.09.15.)
는 했다. 또한 프로야구의 휴식기인 11월부터 3월까지 쌀쌀한 기후 탓에 
개최가 힘들었던 다양한 야구 이벤트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
내 날씨 문제가 있어 돔구장과 같은 시설이 따라줘야 하는데 그런 점이 
부족했다’라는 표현에서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이후 개최될 수 있는 국제
대회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다.     
다. 새로운 랜드마크
    
또한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이 고척동과 구로구, 서남권을 넘어 대한민
국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담론들이 존재하였
다. 담론들은 주로 고척돔의 외형적인 아름다움과 국내최초라는 수식어
를 통해 랜드마크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또한 
대형 돔구장의 건립을 도시의 경제적‧문화적 지표로써 높이 평가하였다. 
이러한 담론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보였다. ‘서
울시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물’, ‘서남권의 랜드마크이자’의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자체가 내부적으로 고척스카이돔의 랜드마
크화를 부추기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었다. 최초 개장 전, 기자단과 VIP
를 초청하여 내부시설을 공개하는 일련의 행위들마저 돔구장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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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대문야구장의 철거 : 노스탤지어(nostalgia)와 과거의 재현
주요 텍스트
동대문야구장의 보상 아마추어 야구성지의 재현
동대문야구장의 철거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고척스카이돔은 미디
어를 통해 ‘동대문야구장의 기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근대 
스포츠의 역사이자 야구의 산실인 동대문야구장의 가치와 철거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디어는 이를 동대문야구장의 
보상, 아마추어 야구성지의 재현으로 고척스카이돔을 표현하고 있었다.
가. 동대문야구장의 보상
동대문야구장의 보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항목으로는 동대문야구장의 




동대문구장은 한국 야구 100년사에서 최초의 번듯한 전용 야구장이었다
(조선일보, 2007.03.19.).
야구인들의 성지(聖地)로 통하는 서울 동대문야구장이 오는 11월 철거된
다…동대문야구장은 1959년 8월 문을 열었다. 그 전에는 1926년 지어진 
경성운동장(동대문운동장)에서 야구경기가 열렸다…1960~70년대 실업·
고교야구 전성기를 거쳐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할 때까지 한국 야구사 
그 자체였다(조선일보, 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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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담론은 동대문야구장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높이 사
며 동대문야구장을 기억하였다. ‘한국 야구 100년사에서 최초의 번듯한 
전용 야구장’과 ‘야구인들의 성지’, ‘한국 야구사 그 자체’로 동대
문야구장을 표현하며 야구장의 가치에 대해 논하였다. 





서울시가 이곳에 야구장을 짓는 건 동대문야구장을 허무는 데 따른 후속 
대책의 성격이다. 시는 야구계의 민원을 받아들여 고척동 야구장을 국제
규격에 따른 경기장으로 짓고 구의정수장과 난지공원 등 나머지 6곳에 
간이야구장을 짓기로 했다(한겨레, 2007.11.23). 
서울시는 2007년 ‘아마추어 야구의 메카’동대문야구장을 철거하고 대
신 고척돔을 짓고 있다. 양 총장은 “잘 있던 동대문야구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디자인 센터를 만들면서 야구 관계자들과의 논의는 거의 없
었다”고 했다(동아일보, 2012,12,15).
서울시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파크 조성 사업 때문에 철거되는 동
대문야구장 기능을 일부 대처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유소년 야구장 건립 
계획의 하나로 공릉 유소년 야구장을 개장한다”고 밝혔다(조선일보, 
2008.11.20).
서울시는 지난 해 동대문야구장을 철거하는 대신 구의 야구장과 신월 
야구장, 고척동 하프 돔 구장 등을 지어주기로 대한야구협회 등 야구계
와 협약을 맺었다(조선일보, 2008.03.10).
동대문야구장의 가치를 나타내며 한편으로는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찾아볼 수 있었다.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와 그로 
인한 대체구장의 논의에 대한 내용이었다. 실제로 동대문야구장의 철거
로 서울시는 야구협회에게 공릉, 신월, 구의, 난지, 잠실, 고척동 7개의 
대체야구장 건립을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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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연말 철거공사에 들어가는 동대문운동장 야구장을 대신해 
‘아마야구의 산실’역할을 할 새 야구장이 오는 2010년 서울 구로구 
고척동 안양천변에 들어선다…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대회 등 한
국 야구 역사의 축을 이뤄온 주요 아마추어 대회들도 앞으로는 이곳에
서 열리게 된다(조선일보, 2007.11.22).
동대문야구장, 1925~2007“82년간 정말 감사했습니다”…(조선일보, 
2007.11.14).
고척스카이돔은 애초 동대문운동장이 사라지면서 아마추어 야구를 위한 
대체구장으로 건립논의가 시작됐으나...(경향신문, 2015.09.15).
아마추어 야구의 성지였던 동대문야구장의 역할을 고척스카이돔이 재
현할 것이라고 했다. 동대문야구장이 철거되지만 그 역할을 고척돔이 대
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아마추어 야구의 새로운 장을 예감했지
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완전 돔으로 형태가 변경되며 프로전용 야구
장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당시에는 ‘동대문운동장 야구장을 대신해 아
마야구의 산실 역할을 할 새 야구장’, ‘주요 아마추어 대회들도 앞으
로는 이곳에서 열리게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현재는 동대문야구
장의 아마추어 야구성지의 역할을 목동 야구장이 수행하고 있다. 목동 
야구장은 원래 넥센 히어로즈의 홈구장이었으나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함께 홈구장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야구협회는 목동 야구장을 





지붕을 반쯤 씌운 ‘하프 돔’으로 건설하려다 야구 대표팀의 2008년 
베이징올림픽 우승, 2009년 WBC 준우승 등 분위기 속에 지붕을 완전히 
씌우는 완전 돔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아마추어 야구를 위한 경기장으
로 건설이 시작 됐지만, 2013년 8월 프로야구를 위한 구장으로 쓸 수 있
도록 계획이 변경됐다(조선일보, 2015.05.20).
당초 하프돔 형태로 설계됐던 서울 구로구 고척동 돔구장이 지붕을 완
전히 덮는 ‘완전 돔(Dome)’으로 건설된다. 서울시는 운동장 골조를 세
우고 막으로 지붕을 완전히 덮는 골조막 방식으로 돔구장을 건설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조선일보, 2009.09.10).
WBC 준우승으로 고조된 국민적 야구열기 속에 서울시는 야구계의 건의
를 전격 수용, 당초 25% 지붕 덮는 구조로 건립 중이던 ‘하프 돔’설
계를 100% 덮는 ‘완전 돔’구장 방식으로 변경해 건립하기로…(중앙일
보, 2009.04.16).
서울 고척동에 ‘돔 야구장 ’추진…서울 구로구가 우리나라 최초의 돔
3. 완전 돔구장과 꿈의 지붕 : ‘꿈은 이루어진다’
주요 텍스트
개방형에서 완전 돔으로 꿈의 지붕
최초 논의 되었던 개방형 구장에서 하프 돔 형태로, 다시 완전 돔 형
태로 고척스카이돔의 설계는 변경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완전 돔구장
을 뒤덮고 있는 지붕에 대해 미디어 담론은 ‘꿈의 지붕’으로 나타났
다. 전 국민과 야구인의 숙원사업인 돔 구장의 건설에 대해 하프 돔에서 
완전 돔으로 설계가 변경된 사실과 고척돔 구장의 지붕에 대한 매우 긍
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개방형에서 완전 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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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장 건설을 추진한다. 구로구는 고척동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하프 돔 
야구장을 국내 최초의 돔구장으로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
혔다(경향신문, 2009.03.30).
2009년 첫 삽을 뜬 이후 완공까지 무려 2413일이 걸렸다…설계가 8번이
나 변경된 끝에…지붕을 반쯤 씌운 하프 돔에서 완전 돔으로 바뀌었
고…(조선일보, 2015.09.16).
고척스카이돔은 애초에 개방형 야구장으로 아마추어 전용 구장으로 사용이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8번의 설계 변경 끝에 하프 돔에서 다시 완전 돔으로 
변하게 되었다. 미디어 담론은 설계의 변경에 따른 부정적 시각보다는 완전 
돔구장이 건립된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 꿈의 지붕
꿈의 지붕
대한야구협회(KBA), 한국야구위원회(KBO), 국민생활체육전국야구연합회 
등은 지난 1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모든 야구인과 야구 단체, 야구
팬의 희망이자 숙원사업인 돔구장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성명을 내
고…(조선일보, 2010.10.19).
한국야구 ‘꿈의 지붕’ 덮는다…한국 최초의 돔 야구장이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선다(조선일보,2009.04.16).
야구인과 야구팬들의 숙원이던 돔구장이 지어질 수 있을까. 지난 24일 
막을 내린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한국 야구 대표팀이 준우승하
면서 돔구장 건설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한겨레, 2009.03.30).
또한 ‘모든 야구인과 야구단체, 야구팬의 희망이자 숙원사업인 돔구장’, 
‘꿈의 지붕’, ‘야구인과 야구팬들의 숙원이던 돔구장’등으로 나타내며 완전 
돔구장 형태가 된 고척스카이돔을 나타냈다. 지붕이 덮임으로써 야구계의 염원




교통혼잡이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된다. 돔구장은 서부간선도로와 경인
로, 양천로가 근접한 곳에 위치해 상습 정체구간으로 꼽힌다(경향신문, 
2015.09.15).
10월 개장 앞두고 ‘교통 딜레마’부지 좁고 도로 끼고 있어 늘리기 
한계…사업비 치솟아 지하공간 확충도 무리 市 “대중교통 이용유
도”…효과 의문…고척돔 앞 경인로의 상습 정체도 주차장을 막는 요
인이다…야구 시즌이 시작되면 도로 서비스 수준이 E급(방향 조작 및 
속도 선택 불가)이 된다는 연구도 있다(동아일보, 2015.08.11).
고척돔은 네 차례나 설계를 변경했다. 정체도로 사이에 홀로 우뚝 선 
고척돔은 확장성과 시장성 면에서도 낙제점이다. 이곳은 애초에 3000억 
원을 들여 돔구장을 세우기엔 적합하지 않은 부지였다(중앙일보, 
2014.12.23).
선수협회는 서울 고척돔을 예로 들며 “잘못된 부지 선정으로 시민과 
야구팬에게 외면 받고, 혈세 낭비까지 유발한다면 그 책임은 창원시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프로야구은퇴선수협회는 “시민들도 
4. 입지와 예산에 대한 비판 : 애물단지로의 전락
주요 텍스트
부적합한 입지 선정 돈 먹는 괴물
고척스카이돔은 건립이 최초 논의 되었던 시기부터 많은 논쟁을 일으
켰던 가장 큰 요인은 부지선정의 문제였다. 아마추어 전용 경기장에서 
완전 돔 형태가 되어버리며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상습 정체구간인 경
인로 지역과 돔구장의 입지로는 비좁은 부지, 3000억 원 애물단지, 돈 
먹는 괴물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었다.  
가. 부적합한 입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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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을 호소하는 곳에 야구장을 짓곗다는 창원시의 발상은 말도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경향신문, 2013.09.26).
애물단지
고척돔 돔구장 자체도 사실 야구계의 뜻보다는 정치 논리로 탄생한 구
장이다. 서울시가 아마추어 야구의 요람인 동대문야구장을 허무는 대신 
지어주리고 했기 때문이다(동아일보, 2010.10.19).
서울시의회는…구로구 고척동에 1407억 원을 투입해 서남권 돔 야구장
을 신축하는 안 역시 투자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중앙일보, 
2010.10.16).
설계가 8차례나 변경된 끝에 공사비는 2443억 원으로 급증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한국의 첫 돔 야구장을 짓는 동안 철학과 비전은커녕 
최소한의 계획조차 찾을 수 없었다(중앙일보, 2015.09.15).
국내 첫 돔구장 주인 맞이…벌써부터 ‘뚜껑’열리겠네…고척돔 광고, 
운영권 등 놓고 서울시와 히어로즈 입장 차…지하철 멀고 주차시설도 
좁아…히어로즈 “솔직히 들어가기 싫다”(한겨레, 2015.01.06).
시간이 갈수록 고척돔을 둘러싼 잡음은 커지고 있다. 고척돔은 3000억 
원짜리 괴물이 되고 있는 느낌이다.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실무자
만 탓할 수는 없다. 고척돔은 역사를 보존하고, 거시적 시각에서 도시를 
계획하는 철학의 부재가 만들어낸 기형아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건립 부지 선정에 있어서 최악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미디어는 담론
하고 있다. 아마추어 야구장이 건립되었다면 견뎌낼 수 있던 문제지만 
완전 돔 형태의 프로야구장으로 변경됨으로써 그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고 볼 수 있다. ‘교통혼잡’, ‘상습 정체구간’, ‘도로 서비스 수준이 
E급’, ‘잘못된 부지선정’등의 표현을 통해 입지선정과 교통문제에 대
해 비판적인 담론이 나타나고 있다.
나. 돈 먹는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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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4.12.23).
395억 들여 또 설계변경…고척돔, 애물단지 피할까…고척돔은 야구장을 
운영할 프로야구단이 나타나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
해있다(중앙일보, 2013.09.11).
“쓴다는 팀이 없네”고척동 돔구장 적자 걱정…야구계 숙원 내년말 완
공…‘돈 먹는 하마’전락 우려…세금 먹는 적자구장 되나(동아일보, 
2012.07.16).
만루홈런 장담 원순씨의 ‘삼중살 야구정책’…프로야구의 꿈 아웃…아
마추어 야구의 꿈 아웃…1000만 서울 시민의 꿈 아웃(동아일보, 
2012.11.24).
또한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문제, 교통문제, 입지문제, 소음문제, 적자
걱정 등의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관련한 미디어 담론이 나타났다. 오세
훈 전 서울시장의 디자인 정책에 따른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와 고척스카
이돔의 건립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증액에 대한 
투자 적정성 재검토, 예산안 부결 등의 사실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개
방형 돔에 아무런 생각없이 지붕만 씌웠다는 일각의 의견과 ‘3000억 원
짜리 괴물’, ‘애물단지’, ‘돈 먹는 하마’, ‘세금 먹는 적자구장’,  
‘기형아’등으로 표현을 사용하며 부정적으로 인식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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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경기장은 전체 도시발전 계획안에서 지어져야 한다. 경기장 하나만 
짓지 말고, 주변 상권을 함께 발전시켜야 구단도 수익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 한국은 토지만 확보되면 짓는 경우가 있다. 30년 뒤를 내다본 
스포츠 구장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중앙일보, 2013.11.19)
…고척돔 일대에 10~20대 여성 2만 2000명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주변 
편의점, 분식점 등이 특수를 누렸다(조선일보, 2015.10.30).
고척돔에 ‘문화’를 입히자…지금이라도 고척동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
지 시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인근 대학의 스포츠관련학과 학생들
을 위해 개방해야 하며 심지어는 스포츠 전문대학 유치까지도 고려해야
한다…장사는 3년이고 문화는 30년, 곧 한 세대를 창출한다…이럴수록 
문화전문가를 구해 강렬하고도 싱싱한 한국 최초 돔구장 문화를 창조해
야 한다(경향신문, 2015.10.26).
아시아의 음악과 춤을 즐긴다…30일 고척스카이돔서 ‘구로아시아문화
축제’개막…아시아 음악과 춤을 비롯해 각 국의 먹거리와 볼거리도 함
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준비했다(경향시문, 2015.10.27).
5. 지역사회와의 공존 : 논제로섬게임(non-zero sum game)
주요 텍스트
지역발전 지역마찰
대형스포츠시설의 건립은 고척동의 지역사회에 새로운 환경으로 돔구
장 주변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
모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고척스카이돔 역
시 건립과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과 갈등이 함께 발생하고 있었다.
가.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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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경기장 소리가 들리는데 그렇다고 구단을 이전시킬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솔직히 넥센이 있어서 이 곳에 있는 다른 상업시설
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중앙일보, 2013.07.24).
구로 고척교 왕복 10차로로 넓힌다…서울시는 서남권 돔 야구장이 문을 
열 경우 차량과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 200억 원
을 들여 차로를 확장한다고 8일 밝혔다…시는 고척교에 버스정류장도 
신설해 이용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조선일보, 2012.01.09.).
문화예술 중심지로 탈바꿈하는 구로…대학로와는 또 다른 서울 서남권
의 새로운 문화예술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예전에는 문화공연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 거리감이 있었지만 여러 공연장이 들어서면서 
볼거리가 많아졌다…구로구 일대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조선일보, 2009.09.08.).
고척스카이돔이 건립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미디어 담
론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스포츠시설의 건립은 전체 도시발
전과 어우러질 수 있게 계획되어야 하며 주변상권을 더 발전시킬 수 있
다고 하였다. 또한 야구장이 아닌 공연장의 목적으로 사용이 될 때는 경
기장의 주변 상권이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들을 편의시설로 이용될 수 있
다는 점을 상기했다. 또한 고척돔의 건립으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새로운 문화공연들이 생기고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졌다. 주민들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로 교통상습구간이었던 고척로의 도로확충과 버스정류장 신설, 지하




서울시는 제 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구로구 고척동에 짓고 있는 
서남권 돔 야구장에 유아 놀이‧교육시설과 수익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안
을 통과시켰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돔구장의 지상 1층과 지하 1층
에는 유아 놀이․교육시설과 사우나 및 스파가 설치된다(한겨레, 
2010.11.05).
현재 신축 중인 서울 구로구 고척동 서남권 돔구장에 점포 등 수익시설
을 추가하는 ‘돔 야구장 변경 안’을 서울시의회가 부결시킨 것에 대
해 야구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야구협회(KBA)와 한국야구위원회(KBO),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연합회 등은 17일 공동 성명서를 내 “2012년 초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서울시 의회가 투자 적
정성 재검토를 이유로 수익시설과 친환경에너지시설 설치 계획을 부결
시킨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조속한 돔구장 신축을 위해 서울
시 의회는 필요한 계획과 예산을 승인해야한다“고 밝혔다(경향신문, 
2010.10.18).
…10년째 고척돔 인근에 살았다는 김강호(45)씨가 근처 대형마트 여자화
장실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물었다. 몇몇 여성은 남자화장실에 막무
가내로 들어갔다(조선일보, 2015.10.30).
지역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작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고
척스카이돔의 건립이 지역과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수익시설
의 설치는 고척스카이돔 주변의 지역 상권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었으며, 
건립되고 난 후의 교통정체와 소음, 불빛 공해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었
다. 또한 문화공연의 경우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의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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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인식
고척스카이돔 건립과 관련한 주체들의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고척돔의 
건립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 있다. 고척돔 건립과 관련
한 이해관계자들의 선정은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고척스카이돔 건립 최
초 논의부터 개장까지의 기간) 사이의 미디어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지방
자치단체, 야구단체, 지역사회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이해
관계자들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을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인식에 내재된 의미들을 탐색해 볼 수 있다.
미디어 담론뿐만 아니라 실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과정은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편향된 목적의 콘텐츠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보다 
정확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관한 미디
어의 담론분석과 더불어 고척돔 건립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이
해함으로써, 미디어 담론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 보다 실질적으로 고
척돔의 건립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은 ‘돔구장의 
건립에 대한 인식’, ‘설계 변경에 대한 인식’, ‘야구 발전에 대한 인
식’, ‘지역 발전에 대한 인식’으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4>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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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돔구장 건립에 대한 인식
가. 최초와 유일의 돔구장 : 자부심과 설레임
고척스카이돔 건립과 관련하여 고척스카이돔이 대한민국 최초의 돔구
장이라는 사실에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최
초’라는 상징성과 ‘유일’한 돔구장이라는 희귀성, 전천후와 상시적 
이용이 가능한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돔구장의 존재 자체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자부심이 있죠. 국내 최초의 돔 야구장이 고척동에 있다는 자부심이죠. 우리한텐 
길 건너 바로 있잖아요. 다른 어떤 곳에도 없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국내 최초!
(참여자 #8/지역사회)
국내 최초의 돔 야구장 . 최초하면 뭔가 설레지 않습니까?...(중략)...돔 야구장 
하면 굉장히 희소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어지길 잘했다 .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
(참여자 #1/지자체)
돔구장은 스카이돔이 국내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2/지자체)
<참여자 #8>, <참여자 #1>, <참여자 #3>은 자부심과 설레임, 아름다움으
로 최초의 돔구장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들은 고척스카이돔 건립 자체에 
주목하며 최초의 돔구장 건립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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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랜드마크로의 역할 : 디자인에 대한 만족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랜드마크로써의 가치를 높
이 사고 있었으며 실내보다 돔구장 외부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참여자는 진술
하였다. 또한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디자인 홍보가 적절했다고 나타났다.
그래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돔구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랜드마크라
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외보다 실내를 보았을 때, 더 멋있
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중략)...외부 디자인을 보면 멋있어요. 주간
보다 야간에 보면 그런 것들을 더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뭐... 디자인에 대
한 깊은 지식은 없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참여자 #2/지자체)
...당시에 저 공간에서 저 정도의 역동성있게 디자인을 했다는 것은 서울
시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중략)...당시의 서울시의 정책이 뭐였냐 
하면 디자인 정책이었습니다. DDP나 고척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인
데...(중략)...명성에 걸맞은, 위상에 맞는 디자인 건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
니다.
(참여자 #1/지자체)
 <참여자 #2>와 <참여자 #1>은 돔구장의 희소성과 경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의견과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돔구장이 건립됨으로써 당연히 랜드마크, 그렇게 되었는데...아쉬움이 남
는 건 사실이지...(중략)...디자인...나는 그런 거는 다 좋다고 봐요. 그런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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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젊은 층. 특히 젊은 층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장의 형
태를 갖추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6/야구단체)
마찬가지로 <참여자 #6>은 돔구장의 디자인 측면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의 디자인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젊은 
층을 사로잡을 수 있는 모습이라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는 약간의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돔구장의 디자인에 만족하
고 있었다.
다. 돔구장의 확산 : 후속 돔구장 건립에 대한 기대
최초의 돔구장 건립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고척돔을 
시작으로 국내에도 돔구장의 추가적인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후속 
돔구장은 야구에 대한 높은 인기, 돔구장의 좌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정
도의 도시와 충분한 입지가 계획된 지역에서 유치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격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돔구장을 두 세 
개 정도 있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프로야구도 그렇고...프로야구 관중이 850
만 정도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동장을 새롭게 짓는다고 하면 돔구장을 짓는 것이 옳다고 봐요.
(참여자 #7/야구단체)
한편, <참여자 #7>은 돔 야구장의 건립이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였다. 미국, 일본에는 돔 야구장이 이미 건
립되어 국제대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대회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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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도 돔구장의 소유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돔구
장을 국격의 한 부분으로 돔구장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는 듯 보였
다. 따라서 후속 돔구장의 건립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안산은 몰라도 잠실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
면 현재 프로야구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까...
(참여자 #8/야구단체)
한창 야구 붐이 한창일 때, 지방에서 야구장을 지으려고 서울시로 다들 
견학을 오고 그랬어요.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서 돔구장을 짓는다고 하면 그런 곳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겠죠.
(참여자 #7/야구단체)
안산시에 실제로 논의가 되었었죠. 안산시는 서울시보다 부지도 넓고 여
거돈 좋고,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스카이돔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 
견주어 보면 안산 같은 부지가 넓고 여유 있는 곳에 돔구장을 건립하는 것
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참여자 #2/지자체)
또한 후속 돔구장들에 대한 롤모델 역할로 고척스카이돔이 기능할 수 있
다는 점을 언급했다. 추후에 건립되는 돔구장은 고척돔을 롤모델로 삼게 될 
것이며, 입지의 선택에 있어서도 고척돔의 사례를 본받아 더 좋은 여건으로 
계획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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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려의 시선 : 비판을 위한 비판
8번의 설계 변경, 3000억 원의 건립비용은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있어 가
장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이다. 미디어 담론에서는 역시 고척돔을 애물단지, 
돈 먹는 하마 등으로 표현하며 비판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상황들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관련한 부정적인 담론을 양산하는 미디어에 
대한 아쉬움을 보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고척돔의 진짜 가치를 보지 못하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만약 지금 이러한 예산사용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면 문
제가 될 수 있어요...(중략)...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어떤 정책적인 불신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거예요.
<참여자 #1/지자체>
글쎄요...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 않나 생각해요. 개장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지금 체육관계자,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척돔을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가는 좀 더 지나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중략)...월드컵 경기장을 봐요. 그 당시에만 사용을 
하고 지금 실제로 돈 들어간 만큼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고척돔
은 현재까지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참여자 #2/지자체>
<참여자 #1>은 현재 대한민국의 분위기와 상황적 맥락에서 본질적으로 존
재하는 정책적 불신을 언급하며 고척돔의 건립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바라
보았다. <참여자 #2>는 월드컵 경기장과의 비교를 통해 고척돔의 건립에 대
한 부정적인 견해를 비판하고 있었다.
- 68 -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체육관이라든가 , 이런 어
떤 사회적인 기반시설의 건립에는 당연히 필요하죠 . 어떻게 운동장
을 하나 짓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
각합니다 .
<참여자 #3/지자체>
야구장 뿐 아니라 모든 시설은 예산이 투입되고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세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야구장이 야구 관람을 통해서 관중들에게 준 
즐거움과 부가적인 경제 효과를 주었는지는 돈의 가치로 평가하는데 한계
가 있다고 봅니다.
<참여자 #4/야구단체>
그게 그렇게나 많이 들었나. 돔만 놓고 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간다고...
그런데 그것은 그리 보면 안 돼. 매일 시민들이 몇 만 명씩 모여 있는데, 서비
스의 일종이지 그건. 다들 세금을 내고 받는 서비스...공익시설이라고 그건...(중
략)...그건 공원하고 같은 개념이야. 온 동네마다 공원 조성한다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이냐...그런데 돔구장이 뭐가 혈세낭비고 괴물이냐...문화시설이 건립
되는 건데...공원 조성하는 데는 돈 안 들어가나, 참나...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이 계속되는 거야.
<참여자 #5/야구단체>
<참여자 #3>은 그러한 비판적 담론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있었으며, 
<참여자 #4>는 고척돔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하는 현실에 대한 아
쉬움을 나타냈다. <참여자 #5>는 고척돔을 하나의 문화시설, 공익시설로 바
라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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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구장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00억, 그 
이상이 들더라도 우리가 지금 돔 야구장에서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중략)...야구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돈의 가치와 상관없이...전체의 행복
지수가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만큼의 충분한 행복지수를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까 해요.
<참여자 #6/야구단체>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애물단지처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지
만, 지나서 보면 그게 아니거든...처음에는 다 어려운거지...
<참여자 #7/야구단체>
<참여자 #6>은 돔구장에서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가치를 높게 
생각하며 고척돔을 방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행복지수를 언급하였다. <참
여자 #7>은 고척돔에 대한 평가가 현재보다는 시간이 더 지난 후에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애물단지...괴물...뭐 어차피 짓기로 하고 지은 건데 그렇게 까지 할 필요
가 있나 싶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꼼꼼히 따질 거면 전국 8도에 
있는 월드컵 구장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이건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세금만 들어간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과연 괴물이고 애물단지이
냐 이거지...(중략)...돈 먹는 하마들은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데 뭐...
<참여자 #8/지역사회>
비판적 시각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공사를 
할 때도 그러한 시각들이 있었잖아요..(중략)...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3000억 
짜리지만 저는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봐요.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경
제적 파급효과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야구장이 있음으로써 많이 변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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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활용가치로 봤을 때도 애물단지는 아니죠...(중략)...돈의 관점에서 말
고...야구장이 들어서고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중략)...앞으로 긍정적인 방향
으로 흘러 갈 것이라고 봐요.
<참여자 #9/지역사회>
<참여자 #8>과 <참여자 #9>는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월드컵 구장을 예로 
들며 고척돔의 가치를 되새겨볼 필요성과 앞으로의 긍정적인 지역사회의 변
화를 기대하며 고척돔의 비판 담론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이었다.
마. 입지와 교통문제 : “차선(次善)의 최선(最善)이다.”
국내 최초의 돔구장인 고척스카이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부정
적인 인식도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가장 큰 아쉬움은 입지 선정의 문제였
다. 비좁은 부지, 교통의 문제와 같이 입지 건립논의가 있을 때부터 계속된 
문제들에 대한 아쉬움이었다.
랜드마크로써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약간 그런 것은 있습니다. 교통편 자
체가...외곽지역에 있다 보니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잦은 정체구간이다 
보니까, 개인차량으로 오기에는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변두리에 있다 보니 
교통체증에 대한 부담은 있습니다.
(참여자 #1/지자체)
랜드마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동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건. 시설이 작다보니 지하주차장에 대형버스조차 못 들
어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뭐 야구경기와 공연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3/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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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1>은 랜드마크로써 부분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입지와 교통의 문
제를 지적하였다. <참여자 #3>은 좁고 부족한 주차장과 같은 시설적인 측면
이 랜드마크로써는 부족함이 많다는 의견과 단순히 야구와 공연의 역할만을 
할 수 있다고 진술하며 역시 입지와 시설의 문제에 대해 매우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뭐...그 당시 저만한 부지의 도시계획시설로 잡혀있는 부지가 저기 뿐이
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로 오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 #3/지자체)
지자체의 관계자인 <참여자 #3>은 고척스카이돔의 부지 선정에 대한 안타까
움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곳에 입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진술
하였다. 교통의 정체가 심하고 부지도 좁은 지역이라는 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
지만, 동대문야구장의 대체 부지중에서는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고 회상하였다.
야구인으로서 생각할 때, 지역적인 장소, 뭔가 비좁다? 입지가 왜소하고 
좁으며, 그리고 여기환경으로써도, 주거 환경들과 너무 복잡한 곳에 위치하
고 있으며 교통도 불편하고...(중략)...고척돔같이 좁은 지역에 돔구장을 지
었다는 것이...(중략)...미국은 야구가 끝나면 만 대 이상의 차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 있다고...그런데 우리를 보면 야구를 세 시간 보고, 또 나가는 
데만 몇 시간 걸리니까...교통 환경이...아무래도 아쉬움이 남긴 하지.
(참여자 #6/야구단체)
거기가 나쁜 게 입지가 좋지 않아. 교통편도 나쁘고...그러니까 이게 작은 시
설물을 건립하려고 하다가 뚜껑만 덮어 놓으니까 그런 거라고...빠른 시간 안




<참여자 #6>과 <참여자 #5>는 야구단체에 오랜 기간 종사한 관계자로 고
척스카이돔의 입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먼저 좁은 부지와 주차
시설의 부족함을 언급하였고, 경기가 끝난 후 교통의 유기적인 흐름에 대해
서도 아쉬워했다. 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참여자들의 의견을 공고히 하
였으며, 추후 건립될 수 있는 돔구장, 혹은 대형 스포츠시설의 입지에 대해 
이러한 점을 염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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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변경(개방형에서 완전 돔으로)에 대한 인식
가. 상시 사용 가능한 야구장의 건립 :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
고척스카이돔은 초기 개방형 지붕에서 완전 돔 형태의 구장으로 설계가 
변경되며 365일 상시 사용이 가능한 야구장이 되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
들은 비가 오나 눈이오나 야구 경기가 가능한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다.
돔구장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보단, 그 실용적인 측면을 생각한다면, 상
시적 이용이 가능하니까...그런 시설물이 고척동에 있다는 것. 그것이 아름
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3/지자체)
<참여자 #3>은 4계절 내내 기후에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야구경기를 보기 위
한 여건의 구축을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냈다. 야구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의 공연도 야구가 없는 시즌에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다.
시설 인프라가 갖춰지게 된다면 그에 걸맞은 대회가 계속 유치되어야 하
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시설만 만들어 놓고 대회를 유치하지 않는 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2/지자체)
앞으로는 국제대회가 많이 유치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반인들
에게도 관심거리가 되고, 또 지금 커가는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중략)...우리는 사계절이 있고, 정




어쨌든 지어지고 나니까 국제대회나...우리나라가 날씨가 안 좋으니까 우
천 시나 눈이올 때...국제대회가 시즌 전이나 시즌 후에 있으니까 그게 들
어오기 전까지는 실정에 안 맞았다고...그런데 이제 그런것들을 유치할 수 
있지.
(참여자 #5/야구단체)
상시 사용가능한 돔 야구장의 건립으로 앞으로 있을 국제대회의 유치, 세계적 
스포츠이벤트의 유치등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었다. 돔구장의 상징성과 
실용성이 각종 대회유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참여자 #6>은 이러한 
기대효과가 결국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될 것이며 대회 유치의 수익을 통해 아
마야구, 유소년,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었다.
나. 프로전용 야구장 결정 : 아마추어 야구의 좌절, 그리고 희망 
고척동에 야구장이 들어설 당시에는 아마추어 야구의 성지라고 불리는 동
대문야구장의 상징성을 대체하여 갖게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하지
만 최초 개방형으로 논의되었던 야구장은 8번의 설계 변경을 거쳐 완전 돔
구장으로 설계되었다. 완전 돔구장으로 건립됨으로써 운영료, 임대료 등의 
예산문제와 맞물려 아마추어 전용 야구장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해 졌다. 프
로전용구장이 되어버린 후, 아마추어 전용구장이 될 확률은 낮아졌다. 하지
만 이러한 아쉬움은 완전 돔구장 사용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언급하며 아마 
구장으로써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고척스카
이돔을 대신하여 목동야구장이 아마추어 야구의 성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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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었다. 하지만 완전 돔 형태의 프로전용구장이 되어버린 후 그러한 모
든 것들이 불가능해졌다고 언급하였다.
아마야구장으로 돔 야구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제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동 야구장을 아마야구장으로 넘겨줬고, 아마야구 중 큰 경기 같은 경우
는 고척돔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고...그런데 한 번 사용할 때마다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죠...
(참여자 #1/지자체)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일반 아마야구로는 유지관리가 안될 거라고
요. 일 년에 내가 알기로는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그걸 
아마야구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유지관리 때문에 어쩔 수 없
지 않을까 해요.
(참여자 #8/지역사회)
아마가 쓰기에는 유지비나 그런 부분이...상징성도 좋지만...물론 초기에는 
아마야구를 위해 지어지긴 했지만...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랜드마
크의 역할로..(중략)...프로구단의 구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난 수익으로 아마
야구에 대해 더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참여자 #9/지역사회)
<참여자 #1>, <참여자 #8>, <참여자 #9>는 완전 돔구장이 되어버린 고척
스카이돔에 대한 아마야구 사용의 한계를 현실적인 문제와 결부시켜 인정하
고 있었다. 하지만 프로전용구장으로 운영되는 고척돔 수익의 선순환 구조
를 통해 아마추어 야구를 지원해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
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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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번의 설계 변경 : 돔구장의 설계와 실용성에 대한 불신
다른 한편으로는 8번의 설계 변경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였
다. 시간과 예산의 낭비, 또한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원래의 목적
대로 초기부터 개방형 구장으로 지어졌다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다
는 아쉬움의 의견들도 있었다. 또한 연구의 참여자들 중 일부는 여러 번의 설
계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게 우리나라 건물 짓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아파트를 짓는다
고 해도 설계 변경을 몇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단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관련한 문제라기보다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대형 시설물들을 건립하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중략)...상당히 좁고...저는 시
설물에 대해서 지극히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게 2만 명이 앉을 거를 1만 
명만 앉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돔구장의 숫자적인 측면...예를 들어 좌석 수
나 뭐...그런데 지금은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용자의 편리성. 그 다음
에 스포츠 관람자들의 안전, 시야확보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지...설계 변경
도 몇 번 하고 했다하는데,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참여자 #3/지자체>
고척스카이돔의 건립 과정에서 나타난 8번의 설계 및 예산 변경에 대해 <참
여자 #3>은 비단 고척돔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설물 건립 방식 자체
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또한 설계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자의 입장에서 시설물의 설계 변경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을 진술하였다. 
제가 우리나라하고 외국에 가봤던 것들을 비교해 보면...(중략)...돔구장이 
100년 200년 간다고 하면, 그야말로 조금 무리하더라도 개폐형으로 갔다면...
길게 봤을 때는 비용도 절약이 되고, 팬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봐요...(중략)...그런 것들이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은가...앞으로는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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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돔구장을 짓는다고 하면, 설계도 그렇고...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후손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돔구장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여자 #6/야구단체>
설계 뭐 이런 건 우리는 모르겠고...초창기에 흡연시설이 없다보니 담배
를 다 밖에서 폈단 말이야. 지금은 흡연박스가 있어서 거기서 피지만 그때
는 온통 담배꽁초 천지였어. 그리고 장애인석도 32개인가. 그거 밖에 없더
라고. 그리고 실제 그걸 사용하는지도 궁금하고...아무튼...뭐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 그룹의 충분한 검토가 없이 만들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닐까...그
리고 4층 저 꼭대기에 앉아 있으면 술 한 잔 마시면 굴러 떨어질 것 같더
라고.그런 것들이 아쉽긴 하지.
<참여자 #8/지역사회>
어찌됐건, 그렇게 힘든데...설계를 그렇게 변경해서 예산도 늘어나고...그
렇게 힘든데...그걸 하질말지...뭐 그렇게 생각했죠. 뭣 하러 그렇게 힘들게 
하냐...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지.
<참여자 #7/야구단체>
<참여자 #6>은 해외 전지훈련을 다니며 보고 느낀 것들을 토대로 외국 사
례와의 비교를 통해 고척스카이돔의 설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돔구장을 보다 거시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볼 필요성을 제시하였
다. 또한 <참여자 #8>은 8번이나 변경된 설도 실제적인 편의성과 동떨어져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참여자 #7>은 애초에 아마추어 전용 구장으로 지었
다면 설계 변경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어떤 정서적인 부분과 연결시키자면, 돔으로 다 덮어버리는 것보다는...노
을이 지는 것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그러면서 스포츠와 어우러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른 장점의 요인들도 많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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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완전 돔으로 덮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뭔가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
는 그런 야구장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완전 돔으로 덮을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3/지자체>
그러니까 야구인들의 염원, 소음문제...이런 것들은 인정하지만, 그런 것
들을 위해서 지붕이 올라간 건 아니고, 진행하다 보니까 뭐...그런 것들이 
보장되어진 거고...사실은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욕심. 그런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9/지역사회>
<참여자 #7>은 돔구장의 지붕이 야구인들의 염원도 있지만 정치적인 목
적에서의 돔구장 건립에 대해 진술하였다. 완전 돔구장의 지붕이 야구인과 
국민들의 염원보다는 당시 정치 관계자의 치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보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 #3>은 완전히 지붕을 덮어버리는 것 보다 스포
츠경기와 자연과의 조화를 더 가치 있게 생각하며 완전 돔구장이 되어버린 
고척스카이돔을 아쉬워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 #9>는 돔구장의 지붕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찾고 있었다.
국제대회를 하면서 프라이드가 생겨야 하는데, 시설적인 아쉬움이 있다 
보니까...오히려 국제적으로 어떤 우호적인 관계자들은 잘 지어진 구장이라
고 하지만,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중석의 배치를 보면 굉
장히 언발란스하거든요...(중략)...우리가 국제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해외에 
미디어를 통해 나가게 될 텐데, 그럴 때 마다 미국, 특히 일본의 구장들과 
비교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연구자 #9/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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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dome)이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의 부대시설. 예를 들어 본 
경기장이 있다면 연습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달랑 돔구장만 
설치되어 있고...(중략)...스카이돔 같은 경우는 달랑 본 구장만 있어서...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하죠.
(참여자 #2/지자체)
외부에 계신 분들을 만나면 고척돔 가보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야구
를 실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중략)...랜드마크가 되려면 
정말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유효공간이라든지, 사실 체육시설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참여자 #9/지역사회)
국제대회의 유치에 대한 인식에서도 시설적인 아쉬움을 언급하였다. <참
여자 #2>와 <참여자 #9>는 시설적인 측면의 아쉬움을 지적하며 최초의 돔구
장인 고척돔에 대해 진술하였다. 최초의 돔구장으로써 야구장뿐만 아니라 야
구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대시설이 함께 건립되었다면 더욱 가치가 있는 
스포츠시설이 될 수 있었다는 아쉬움 섞인 의견도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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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야구 발전에 대한 인식
가. 야구의 저변 확대와 인프라 확충 : 생활체육야구의 발전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와 함께 7개의 대체구장이 논의되었다. 당시에는 역사
적․문화적으로 가치가 높던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다. 
하지만 철거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7개의 대체구장 역시 새로운 
환경들을 조성하고 있다. 부족했던 아마추어 야구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
기가 되었으며 그에 따른 야구의 인기와 저변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는 의견이 있었다.
야구장 역시 시민들에게 스포츠를 통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존재하
는 시설물입니다. 국민적 요구와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반영하였다는 점에
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참여자 #4/야구단체>
어쨌든 돔이...좋은 구장아이가...웅장하고...지붕이 있어 좋긴 하지...팬들이 
야구장이 잘 되어 있어 좋겠지 당연히.
<참여자 #5/야구단체>
<참여자 #4>와 <참여자 #5>는 완전 돔구장의 지붕에 대해 시민과 야구팬
들의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동대문야구장의 철거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
각합니다. 하지만 동대문야구장의 대체 구장으로 고척스카이돔을 포함한 
다수의 야구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야구 저변 확대 및 인
프라 확대로 이어져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자 #4/야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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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구장을 떠나서...동대문야구장이 하나였는데, 그것을 없애고 야구를 할 
수 있는 구장을 더 많이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다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야구장이 더 많아질 거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했기 때문이죠.
(참여자 #7/야구단체)
또한 <참여자 #4>와 <참여자#7>은 동대문야구장의 철거로 건립된 대체 
구장의 결과물을 강조하며 야구 저변확대, 인프라 개선, 사용가능한 야구장
의 증가에 대해 진술하였다. 물론 동대문야구장의 역사적·문화적·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며 야구장의 철거에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대체 구장의 건립과 
정책수행에 대한 수용성의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있었다. 서울시에서 동대문
야구장 대체구장의 부지로서 가장 적절했던 곳이 고척동의 부지였으며, 실
제로 고척스카이돔을 포함한 7개의 대체 야구장이 건립됨에 따라 실제로는 
야구의 저변확대 및 인프라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야구단체와의 협의 결여 : 정책결정과정의 아웃사이더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관련하여 야구 관련단체의 관계자들은 실질적인 
정책결정이나 야구장의 건립 논의 단계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타났
다.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에 관한 일방적인 통보를 비롯해 야구장의 건립과 
관련해서 야구 관련단체와의 협의가 부족했다고 하였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협의가 있었다면 더 양질의 시설을 갖춘 돔구장이 건립될 수 있었다며 
아쉬워하고 있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 지금 우리 역사적인 지역이라든지 , 건물이라든
지...동대문야구장과 같이 좁은 시각에서 함부로...(중략)...동대문구장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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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놓고도 지금과 같은 대체 구장들을 지을 수 있는데...(중략)...동대문야구
장을 폐쇄하면서 그런 조건을 걸었다는 것은 너무나 앞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
(참여자 #6/야구단체)
동대문야구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야구의 메카인데...아마야구의 산
실이었기 때문에...상징성도 있었는데...급급하게...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쉽죠.
(참여자 #9/야구단체)
동대문구장은 한국 스포츠의 요람이야...우리는 그런 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없애고 거기다가 디자인센터를 만들고...그건 아니거든...(중략)...돔을 
지으려면 그쪽에 멋지게 건립하든가...(중략)...원칙적으로는 불만이지. 그런
데 시에서 원칙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참여자 #5/야구단체)
<참여자 #5>와 <참여자 #6>은 고척스카이돔의 건립보다 동대문야구장
의 철거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다른 참여자들
이 동대문야구장의 대체 구장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반면, 두 명의 참여
자는 동대문야구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강조하며 동대문야구장의 
건립을 비판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근대 스포츠의 산실인 동대문야구
장의 철거 과정에 있어 야구 단체와의 협의 부분이 부족했다는 점을 아
쉬워했다. 그들은 프로야구와 야구관련 단체에서 오랫동안 종사하며 다
른 참여자들과는 달리 동대문야구장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듯 
보였다.
또한 고척스카이돔이 동대문야구장의 보상적인 측면과 아마야구의 성지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야구계에 오랫동안 종사한 연구 참여자들은 현
재 고척스카이돔의 건립 자체보다 동대문야구장의 철거에 대한 아쉬움을 크
게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들을 더 수용할 수 없었던 것처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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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제가 봤을 때는요, 야구인들의 염원도 있고, 그리고 시장입장에서
는 그런 뭔가 자신의 재임기간 중에 내세울 수 있는 치정이 될 수 있잖아
요. 최초의 돔구장이니까. 그거는 뭐 앞으로 세월이 흘러도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참여자 #7/야구단체>
완전 돔구장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야구계와의 협의, 국민들의 염원보다
도 당시 정치가의 치정에 대한 욕심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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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가. 도시 이미지의 개선 : 의도되지 않은 효과(unintended effect)
고척스카이돔과 같은 대형 스포츠시설의 건립은 지역사회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고척돔 역시 고척동과 구로구 
주변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지역사회의 상권과 관련된 
주체들은 기대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작용
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처음 고척돔이 건립될 당시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체 부지가 여기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봐
요. 여기 지역사람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갔지...뭐...여기 동대문야구장의 대
체 구장이 건립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해요...(중략)...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구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고요...(중략)...고
척스카이돔 때문에 교통이 더 불편하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그 지역이 원
래 정체 지역이란 말이죠...
(참여자 #2/지자체)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일거야...큰 스포츠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교통문
제를 걱정하지만...그래서 고척교도 넓혔잖아. 더 좋아진 거란 말이야 이게...
고척돔 입지는...괜찮다고 봐요 전...
<참여자 #8/지역사회>
<참여자 #2>는 동대문야구장의 대체 부지로 고척동이 언급된 것을 긍
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그러한 상징성을 가진 야구장이 지역사회
에 건립되게 된 것은 분명 좋은 일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상습적인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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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에 대해서도 이 지역은 원래 정체현상을 보이는 곳이라며 교통문제
에 대해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참여자 #8>은 고척돔의 건립에 대해 
교통문제를 걱정하긴 했지만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해 진술하였다. 두 참여자는 모두 고척스
카이돔과 교통체증의 문제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대형 스포츠시설이 건립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면 되
었지, 마이너스 요인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발전에 공헌
할 수 있다고 봐요...(중략)...이것은 평가를 해보면 100% 나온다고 생각합니
다...(중략)...고척스카이돔으로써의 기능이 점점 확대가 되고, 필요성이 증대되
고, 이용객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체육-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수영장은 이미 넘쳐나고 있어요. 
200~300%까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고 해요
<참여자 #1/지자체>
지역이 많이 발전하겠죠. 개발이 되고, 돔구장 때문에 여러 가지 상권을 
새로 꾸민다든지, 확충한다든지...뭐...아무래도 지역이 많이 발전이 되겠죠.
<참여자 #8/지역사회>
잠실 옆에 신천 먹자골목도 엄청나잖아요 지금. 사실 그것도 잠실야구장 
때문에 발전한 거라고요 그게요...그러니까 뭐 이것도 시간을 두고 지역 환
경이 변화되는 것을 지켜봐야할 것 같아요...(중략)...더 나아질 거라고 봐요. 
<참여자 #7/야구단체>
지역상권이라든지, 그 지역이 절대로 값어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지금은 교통이 마비되고 소음이 있어서 피해를 줄 수 있지만...(중략)...고척돔
이 들어서고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절대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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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게 볼 수는 없지 않을까...(중략)...상권에서도 팬들을 유치할 수 있는 아이
디어를 내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노력을 안 하고 발전하기를 바라기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거주민이나 지역상권,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봐요.
<참여자 #6/야구단체>
서남권 지역발전이라고 하면, 고척돔이 들어오면서 부대시설이라든가 도로
확충,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중략)...효과가 
크다고 봐요.
<참여자 #2/지자체>
그래도 제가 이 지역에서 20년을 거주했는데...(중략)...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맞죠. 제가 뭐 상권을 봤을 때는, 간판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변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향후에 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참여자 #9/지역사회>
위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지역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
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새로운 상권의 형성, 시설의 개보수, 경
제적 가치 상승 등의 이유로 참여자들은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지역사
회의 발전을 연관 짓고 있었다. 또한 잠실구장 옆의 신천먹자골목을 예
로 들며 그러한 의견을 뒷받침 하였다.
문화복합 공간. 그거야 그거. 가치 있는 문화 공간. 거기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야구뿐만 아니라 우천에 관계없이...
<참여자 #5/야구단체>
이렇게 대형스포츠 시설이 생기고 새로운 게 생기면 새로운 문화들이 형
성되는 거야. 그것은 인위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레 생기는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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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해요.  
<참여자 #1/지자체>
야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공연도 하고, 그만큼의 수준 있는 공
연들. 제가 가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앞으로 그런 문화적인 공간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다고 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거기에 대해선.
<참여자 #9/지역사회>
한 편, <참여자 #5>, <참여자 #1>, <참여자 #9>는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을 
통해 지역발전의 차원에서 새로운 문화 공간이 형성되었다는 점과 문화 공
간의 가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그러한 가치 있는 문화와 문
화 공간이 자연스레 생기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오랫동안 고척동의 상징은 무엇이냐 하면, 교도소였어요. 교도소가 있는 
동네. 사람들은 고척동을 원래 잘 몰랐어요. 고척동에 대해 물으면 교도소가 
있던 동네. 이런 수준으로만 알았단 말이에요...(중략)...고척동의 이미지는 교
도소의 이미지로 덮여있었지. 그런데 스카이돔이 생기면서 고척동을 떠올리
면 스카이돔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었죠. 이미지 개선이...그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그게 지어지고 나서 고척동의 이미지 개선이 되었다고...
<참여자 #3/지자체>
<참여자 #3>은 고척돔이 건립됨으로써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들이 생겼
다는 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교도소와 공장의 도시이미지가 고척
돔으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고척스카이돔이 고척동의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다.
- 88 -
나. 지역발전에 대한 의심 :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 
지역발전과 고척스카이돔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들도 존재
하였다. 스포츠시설의 건립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발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돔구장의 건립이 
과연 지역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
직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정에서 지역
사회와의 연계 부분이 없었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돔구장이 생긴다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의 도네이션
(donation)이나 네이밍(naming) 사업을 통해 함께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용할 때...또 어느 정도 지역주민의 혜택도 보고, 이런 것들이 선
순환을 하게 되면...(중략)...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혜택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지역 따로, 시설 따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여자 #6/야구단체>
스카이돔이 건립됨으로써 지역상권이 살아나고 지역이 발전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거. 야구 경기가 끝나면 
아주 늦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귀가를 해야 하니까 그쪽으로 
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고척스카이돔이 건립 되니까 그게 어
떤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중략)...그래도 부정적인 것 보다는 긍정적인 요
소들이 아직은 더 많다고는 생각합니다.
<참여자 #3/지자체>
<참여자 #8>과 <참여자 #6>은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으로 지역주민들이 실
제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였다. 처음 건립 당시 지역사회와
- 89 -
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건립 이후에도 지역사회의 관심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진술을 하였다. 건립 당시 지역사회와의 협조, 도네이션이나 네이밍 
사업을 통해 보다 관심과 애착심을 가질 수 있었다면 현재는 고척돔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자주 방문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보였다. <참여자 #3>
은 고척돔의 건립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인정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점을 갖고 있었다.
새로운 스포츠시설이 생겨서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건 없는 
것 같아. 대형 스포츠시설들이 지어졌을 때...그런데 저것들이 세금으로 지어
지는 거잖아. 그럼 공공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저게 수익성이 주가 되어
버렸을 때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참여자 #8/지역사회>
<참여자 #8>은 수익성 사업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와
의 마찰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는 스포츠시설의 건립 당시에 지역사회
와의 협의가 부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뭐,,,괜찮지 우린...그런데 그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결정된 거니까...위정자
들이 결정한 거고, 주민의 여론을 물어봤던 것도 아니고, 대체적으로 지역주민
들은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그리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었을걸...
<참여자 #9/지역사회>
그러니까...그건 처음서부터 예견되었던 거야. 여기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와도 
갈등이 생긴다 이거였지. 그리고 임대료도 굉장히 비쌀 거라고 예상을 했지.
<참여자 #7/야구단체>
<참여자 #9>는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이 지역사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그러한 결정과정이 있기 전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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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대한 이해와 협의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
을 보였다. <참여자 #7>은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시설 내 수익시설의 설
치되는 상황은 지역 상권과의 갈등을 피하기 불가피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지역 상권과의 협의와 논의 없이 수익시설을 입점한다는 점에 대해 
고척돔의 건립에 있어 지역사회의 소외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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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대한민국 최초의 돔 야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들(지방자치단체, 야구단체, 지역사회)
의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탐색함으로써 스포츠시설의 건립에 대
한 미디어 담론과 실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어떠한 사회적 함의를 지
니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과 고척스카이돔 건
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이 미디어 담
론과 실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논의함으
로써 대형 스포츠시설의 건립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시선의 담론과 인식을 
탐색하고자 노력하였다.      
1.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최초의 돔구장 건립’, ‘동대문야구장의 철거’, ‘완전 돔구장과 꿈의 
지붕’, ‘입지와 예산에 대한 비판’, ‘지역사회와의 공존’으로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스포츠공간에 대한 관심 증대는 스포츠공간
으로 대표되는 스포츠시설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었다(고재곤, 김현석, 
2000; 구강본, 2013; 유지곤 2004; Bale, 1993b; Koch, N., 2017). 또한 국제
대회에서의 좋은 성적, 외국의 우수한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야구경기의 
시청, 프로야구의 폭발적인 인기역시 새로운 돔 야구장에 대한 우리 사회
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데 일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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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백선기(2005, 2015), Fairclough(1995b), Van Dijk(1997)의 
주장을 바탕으로 살펴볼 수 있다. 미디어는 복합적 매체로써 사회의 중요
한 이슈나 의제들에 대해 대중들의 반응이나 의견 등을 전달하고 우리 사
회 전체로의 이목을 환기 시키며 다양한 논의를 독려한다. 또한 담론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끊임없는 과정으로 사회현상과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스포츠 돔 야구장으로써 전 국민적 관
심을 받았던 만큼 고척돔의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이 다양하게 나타나
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고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세부적
으로 새로운 야구장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최초의 돔구장 건립에 대한 담
론, 철거되는 동대문야구장에 대한 아쉬움의 담론, 염원하던 돔구장의 건
립에 대한 새로운 희망 담론, 입지와 예산문제에 대한 부정 담론, 지역사
회와의 공존을 위한 지역 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담론의 생산과 소비는 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맺는 주체들
에 의해 주도된다(Fairclough, 1995a, 1995b).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고척
스카이돔 건립과 관련한 담론 생산과 소비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야구단체, 
지역사회로 구분할 수 있었다. 고척스카이돔 건립과 관련하여 끊임없는 사회
적 상호작용을 맺으며 그들은 담론을 생산하기도, 혹은 소비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선행연구(강내희, 1990; 류웅재, 2010; 백선기, 2005, 2015; 
Fairclough, 1992a, 1992b, 1995a, 1995b)에서 나타나는 미디어 담론은 사회
의 중요한 이슈들을 선정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러 이해관
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공론의 장에서 소통되도록 기능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관련한 미디어 담론 역
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고척돔 건립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담
론이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었다. 이처럼 사회의 이슈들에 대한 미디어의 
담론 생성과정을 주목하고, 담론의 귀결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담론의 영
향과 파장을 생각하는 일은 사회적 현상을 보다 큰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바라보는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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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고척스카이돔 건립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은 ‘돔구
장 건립에 대한 인식’, ‘설계 변경에 대한 인식’, ‘야구 발전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으로 크게 네 가지의 범주 안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Bassa & Jaggernath(2010)의 연구에서 월드컵 경기장의 건립과 관련하여 
상반되게 나타나는 지역주민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새로운 스포
츠시설물의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Cheng & Jarvis(2010)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가 지역주민들에게 
높은 사회 문화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였지만, Kennelly & Watt(2012)는 
올림픽으로 인해 변해버린 도시를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스포츠시설
의 건립과 개발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 역시 앞서 말한 네 가지의 범주에
서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의견은 다시 긍정과 
부정으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었다. 돔구장 건립과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지방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긍정적인 반응을 취한 반면, 야구단체는 부정적인 인
식을 하고 있었다. 또한 야구발전에 대한 인식으로는 이해관계자 모두 긍정
적으로 수긍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
역사회가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던 반면, 야구단체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이는 스포츠공간으로 대표되는 스포츠시설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제공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고척스카이돔에 대한 인식은 모두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고척돔의 건립 자체는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참
여자 모두는 대한민국 최초의 돔 야구장으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형 스포츠시설의 건립과 함께 나타나는 막연한 
기대감과 걱정을 나타낼 수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그들만의 기
준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Baade & Dye, 1990; 
Bale, 2000; Hassan & Brown, 2014; Kennelly & Watt, 2012; Lipsitz,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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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분석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이 미디어와 실제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인식되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연구 문제는 1)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어떠한가? 2)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지방자치단체, 야구단체, 지역
사회)의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이 최초 논의되었던 2005년부터 2015
년 개장까지 지난 10년간의 미디어(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보도 자료 116건을 미디어 담론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
한 고척돔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단체‧
집단(지방자치단체, 야구단체, 지역사회)에서 관계자 9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으며,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은 ‘최초의 돔구장 건
립’, ‘동대문야구장의 철거’, ‘완전 돔구장과 꿈의 지붕’, ‘입지와 
예산에 대한 비판’, ‘지역사회와의 공존’에 관한 것으로 크게 다섯 가
지의 담론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고척스카이돔 건립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은 ‘돔구장 건립에 
대한 인식’, ‘설계 변경에 대한 인식’, ‘야구 발전에 대한 인식’, ‘지
역사회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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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최초의 돔 야구장인 고척스카이돔의 건립에 대한 미디
어 담론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들(지방자치단체, 야구단체, 지역사회)의 
인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탐색함으로써 스포츠시설의 건립에 대한 
미디어 담론과 실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이 어떠한 사회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제시된 연구결과와 논의, 결론 및 연
구가 갖는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척스카이돔이 개장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보아 고척돔이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부
터 개장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개장부터 현재까지의 미디어 담론과 인식
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고척스카이돔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미디어 보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기준에 따라 5개의 주요 신문을 선
정하여 분석하였지만, 대상의 범위를 확장시켜 고척돔의 건립에 대한 다
양한 의미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해관계자들 인식간의 유사성 및 차이점이 부각될 수 있는 연구
가 필요하다. 고척스카이돔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인식은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각 관계자들의 인식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들의 유사성 및 차이점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고척스카이돔의 건립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돔구장 개장 
후 실제로 방문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
내 최초의 돔구장이라는 공간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이용자가 바라보는 
국내 최초의 돔구장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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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on the Media Discourse and the Recognition
Regarding the Building of the Gocheok Sky Dome
P a r k , S eu n g il
Dept. of Physical Education
S eou l N a t ion a l U n iver sit 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take a look at the media discourse on 
the building of the Gocheok Sky Dome and to study how the recognition of 
the stakeholders(The local governments, the baseball organizations, and the 
community) who are interested in relation to the building of the Gocheok Sky 
Dome have been appearing.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 following were set up as the research problems: (1) How do the 
media discourse on the building of the Gocheok Sky Dome appear?, and (2) 
How do the recognition of the stakeholders(The local governments, the 
baseball organizations, and the community) who have the interest regarding 
the building of the Gocheok Sky Dome appear?
  From March 2017 until January 2018, this research collected the data and the 
material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s, th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the 
in-depth interviews related to the building of the Gocheok Sky Dome. The 
discourse analysis was carried out with 100 articles, which were searched with 
the keywords of 'the Gocheok Dome', 'the Gocheok-dong Baseball Field', and 
'the Southwestern area baseball field', as the objects, among the online articles 
of The Chosun Ilbo, The JoongAng Ilbo, The Dong-A Daily News, The 
Hankyoreh, and The Kyunghyang Shinmun from August 2005, when the Gocheok 
Dome was first discussed until November 2015, which was the very first opening 
day.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s and the discourse analysis, the in-depth 
interviews were proceeded with by selecting 9 research participants relat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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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governments, the baseball organizations, and the community.
  Through this, the following research results were arrived a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dia discourse regarding the building of the Gocheok Sky Dome, 
firstly, through the building of the very first domed stadium, the discourse on 
the attraction of the international events and on the new baseball field, of which 
the role is like a new landmark of the Seoul City, were formed.  Secondly, 
through the compensations resulting from the tearing down of the Dongdaemun 
Baseball Stadium and the reproduction of the shrine of the amateur baseball, the 
discourse on the nostalgia that arouses the homesickness for the past and the 
discourse on the reproduction of the past were formed.  Thirdly, a positive 
discourse that expressed that a dream was materialized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design from the open-type stadium to a complete stadium was formed.  
Fourthly, a discourse, too, which represents the Gocheok Dome as a nuisance 
through the critical viewpoint resulting from the locational selection and the 
increase of the budget, was formed.  Fifthly, although the building of the 
Gocheok Dome gives the influence on the local development and the local 
frictions, the discourse that, eventually, the efficiency must be maximized by 
narrowing the gap between the understanding of each other.
  Regarding the recognition by the people having an interest in the building of 
the Gocheok Sky Dome, firstly, as a recognition on the building of the dome 
stadium, it had been appearing regarding the very first and only dome stadium, 
the role as a landmark, the spreading of the dome stadiums, the gaze of the 
worry, and the problems of the location and the traffic.  Secondly, as the 
recognition regarding the changes of the design, it appeared regarding the building 
of a baseball field which can be used at all times, the decision on the baseball 
field exclusively for use by the professionals, and the changes of the design of 
number 8.  Thirdly, as the recognition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baseball, the 
expansion of the base of baseball, the expansion of the infrastructure, and the 
absence of the consultations with the baseball organization appeared.  Fourthly, as 
the recognition regarding the community, it had been appearing as a suspicion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the urban image and the loc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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